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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국문요약❙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

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속의 중국발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 심

화에 따른 외국인 배척,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경착륙, 신종사이버 범

죄 증가와 한국 피해 급증, 한중간 가치관의 대립, 과학기술에서는 정부 조달

에 있어 외국산(한국산) 제품 배제, 과학기술의 상업응용이 한국보다 앞서 시

행할 가능성, 경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품의존도 극소화,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중국소비자 가치행태 변화, 환

경분야에서는 환경세 및 환경책임 보험제도의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식량안보문제 

발생,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국의 패권적 외교정책, 민족주의 고양, 군사 

강대국화 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정부가 당면한 문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후진타오 정부시대의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위험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력이 크게 증가한 곳은 농업, 철도, 금융․교통, 

수리부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곳이 많다.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의 안정적

인 고도성장을 위해 내수부양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기

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기획 인력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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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위험’은 현대성을 구현하는 주요 개념이 되었으며, 위험은 미

시적인 개인생활에서부터 문명론적인 변화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며, 

동시에 자연현상, 기술, 사회조직, 국가정책, 기업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

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 따르는 일정한 수

준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진취적 태도로부터 가능해진다. 반

면에 지나친 모험추구는 시스템 전반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안혁근 

외, 2009).

문제는 구조화되고 내장된 위험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성장기의 한국사회는 압축성장을 하면서 그 후유

증으로서의 위험증상에 의해 고통 받은 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위

기로 적절한 조정과 관리능력을 벗어난 급속한 경제적 개방과 세계화의 

결과는 1990년 후반 외환위기로 현실화된 바 있다. 아울러 범세계적인 개

방과 통합이 가시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노동력의 

이동이나 부의 집중은 문화적 충돌이나 빈곤층의 축적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위험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이며, 동시에 미래에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토대와 전략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

이자 수입국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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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시진

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

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

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위험요소별 대응전략과 추진체계간의 연계성의 확

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중국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인

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종합적 분석과 세부적 분석이 괴리되어 있고, 대

응전략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위험요소별 대응전략과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가 잘 이뤄

지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

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연구의 목적을 구현할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본토만을 대상으로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시점은 과거 후진타오 집권 시점인 2003년부터 시진핑

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하는 201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험요인들

은 과거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 현재 발생하는 것,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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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으므로 미래, 현재, 과거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 범위로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미래전망에 있

어서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볼 경우 대부분 기회요인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상

대적으로 위험요인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발 위험에 중

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가설과 검증, 어떤 현상의 발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개

념, 요인, 특징 등을 기술하지 않는다.

나. 연구의 주요 내용

첫째, 중국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였다. 환경 분석에서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을 분석하였다. 거시환경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국의 미

래 변화 동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변화 동인을 통해 중국의 

위험요인을 찾아보았다.

둘째, 행정체제분석에서는 정치행정체제, 후진타오 정부의 리더십과 

행정조직분석, 시진핑의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여기에서 위험요

인을 찾아보았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분석은 중국을 전망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폐쇄적인 중국 정치체제에서 집권자의 변

동을 통해 정치내부의 위험요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조직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은 환경변화

와 정책 수요에 따라 조직이 바뀌고, 내부 조직인력에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중국의 실제 행정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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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중국 정부정책의 중점 분야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에 

조직이나 인력이 증가여부를 파악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 또는 위험요

인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공산당당대표대회 보고와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험

요인을 추출하였다. 공산당 대표대회 보고는 5년에 한번씩 진행하면서 

정치 분야를 포함하여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업

무보고는 매년 초 발표하는 내용은 주로 경제와 사회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어 이들을 통해 중국의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넷째, 중국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환경요인, 선행연구를 

통한 정성 결과와 당대표대회보고와 정부업무보고의 정량적 결과에서 나

타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시진핑 시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작성하였

다. 또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위험 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분야별 전

략이 아닌 행정부내 전략, 조직구조,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

다.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분야 등의 미래전망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미래트렌드는 수많은 전문가의 참

여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물적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를 많이 참조하였

다. 특히, 중국 스스로 미래를 제시한 ｢중국현대화발전보고｣와 중국과학

원에서 발표한 분야별｢중국의 2050｣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등을 많이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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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분석

당대표대회 업무보고와 정부업무보고는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중요 가치어를 찾아내고, 이들 가치어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또 이들 가치어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3) 현지 조사

위험요인은 실제 중국정부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를 갖고 찾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 미래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였다. 현지인은 대학생, 농민

공,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리적 한계로 인해 베이징과 텐진

으로 한정하였다.

4) 전문가 인터뷰와 AHP

위험요인의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위험요인은 범

위와 복잡성으로 다 분석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집담회를 

통해 위험요인을 분야별로 4-5개로 압축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은 내부 연

구진이 이들 위험요인을 갖고 작성했다.

대응전략은 거버넌스 체계 중심의 대안을 도출하고 그 중에 우선순위

를 선택할 수 있는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AHP기법의 사전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담회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은 총 20명이었으며, 이중 일관성이 부족한 설문지 등은 제외하고 총 10

명의 결과를 갖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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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10명의 전문가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행하였다. 일관

성의 경우 AHP프로그램을 통해 비일관성이 나타날 경우 토의를 통해 수

치 조정을 통해 일관성 지수를 향상 시켰다. 이렇게 작성된 응답치를 최

종적으로 Expert Choice11.5를 이용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시진핑 시대 미래전망과 관련해서는 리더십과 대외정책 등 정치 분야

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 먼저 

리더십 측면에서의 분석들이 있다.

먼저 제 5세대 리더십의 특징으로 기술 관료가 아닌 일반관료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존 4세대와 달리 이데올로기 논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하고 있다. 즉 조정자, 화해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문제 제기자와 정치가로서의 역할이 부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주장

환, 2012). 반면 ‘성장’과 ‘균형’을 강조하는 인물들이 고루 배치되어, 중국

의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 타협, 경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강준영, 2012).

특히 이들의 출신성분의 분석을 통해 보면 출신 민족의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해진 점을 알 수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학

력, 해외 유학 경험의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높아졌고, 선택 전공과 주

도 엘리트 유형의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 한다(주장환, 2011).

이들의 공통적 결론은 차세대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의 특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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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제도화, 전문화 등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강대국화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

기기간의 일정시점에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성 방향성을 표방하

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이태환, 2011; 하도형, 2011).

시진핑 시대의 대외정책의 전망을 보면 미중 양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권, 영토분쟁,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TPP, 한반도 및 대만문제 등 곳곳

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지영, 2011). 즉 차기 지도부의 집권

과 정책변화로 인해 중미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 충돌이나 대결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자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양

국 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은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이

에 대한 부응,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보와 이에 따

른 정권의 안정 및 공고화의 측면에 근거해 볼 때,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경쟁은 회피하면서도 일극하의 다

자체제나 다극체제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국

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도형, 2011).

다만, 중국 지식인들과 대중 모두 중국이 국제사회나 주변 국가들로부

터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부

상한 중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대중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에 대한 불만을 배타적 민족주의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이

정남, 2012).

시진핑 시대 중국은 해양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국방정책에 있어 

연합작전체계 구축과 운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향후 육, 해, 공군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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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론 일체화과 지휘 일체화, 3군통용의 C3I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

력할 전망을 하고 있다(이상국, 2012).

특히 대한반도 정책의 전망을 보면 시진핑 집권 1기에는 자신만의 독

자적인 정책정향을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국, 개발도상국과와

도 강대국간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하고 있다(김애경, 2012).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리더십과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정치가 경제 및 기타 

분야에 미치는 변수가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 분야는 중국변수보다

는 글로벌 변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진핑 시대라고 특정해서 분

석한 것은 적다. 그러나 경제 분야는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이나 분야별 

중점계획 등 개별적 분석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대한 미

래전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외 미래보고서에서도 중국에 대한 전망

이 있으나 시진핑이라는 시대를 특정하여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개별적, 제한적 연구이며 특히 정성적 연구로 한계

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미래연구방법론을 적용

하여 종합적․복합적으로 시진핑 시대의 미래전망을 하였다는데 차이점

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전문가, 미래전문가, 조직전문가 등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좀 더 객관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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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이태환(2011). 2011년 중국 

정세 전망

-문헌조사

-실태분석

-중국 국내외 정치, 경제, 對韓정책 분석

-미중관계에 관한 분석 및 고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정세 변화의 중국정부 

입장 분석

-주장환(2012). 중국 제5세대 

정치 엘리트의 국내 정책 정

향

-정량분석

-문헌조사

-제5세대 정치 엘리트 및 엘리트 정치 구조의 특성과 

국내정책정향 분석

-중국 국내 발전전략과 방식에 관한 내부 대립 과정에 

대한 분석

-하도형(2011). 시진핑 시대

의 중국대외정책 전망

-문헌분석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중

국 국가발전전략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연구 분석

-차기 지도부의 대미정책 전망과 전략

-최지영(2012). 2012년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전망과 제

언

-문헌조사 -시진핑체제의 동아시아 정세 분석 및 전망

-중국의 국내외 과제와 전망

- 2012년 한중관계 제언과 대응방향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이정남(2012). 중국 30대/40

대의 대외정책성향과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전망

-문헌분석

-여론조사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중들 사이의 인식 차이 조사에 

관한 연구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국(2012). 시진핑 시대

의 안보와 국방정책 전망

-문헌조사 -중국군의 위상과 독자성에 대한 리더십

-미국의 대중국 정책 불신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중국의 안보정책 결정구조와 중국군대에 대한 현황 

분석

-김애경(2012). 시진핑시대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문헌분석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와 차기정권의 정

책 성향 분석

-중국 지도부의 정책정향과 외교노선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제고

-하도형(2012). 시진핑시대의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미관계

-문헌조사

-실태분석

-중국 차기 지도부의 대미정책, 양국간 갈등과 경쟁적 

요인에 대한 분석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차기 지도부 발전전략 방향

-우수근(2012). 2012년 중국

의 과제와 리더십  

-현황분석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중국의 상황과 전략적 리

더수립의 필요성 분석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경제 전략 수립과 경제성장이 주

는 부담 해소를 위한 리더십 

-강준영(2012). 중국의 엘리

트 정치와 제5세대 권력 구

도 : 보시라이 사건의 함의

를 겸하여 

-현황분석

-실태분석

- 5세대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계파적 성향에 

대한 분석

- ‘보시라이’사건에 대한 함의와 정치세력간 경쟁에 대

한 분석

-주장환(2011). 중국 제5세대 

정치 엘리트 : 행위자와 구

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 

-인터뷰

-개인자료에 

대한 정량

분석

-문헌 연구

- 5세대 정치 엘리트 개개인에 대한 정량과 인터뷰, 문

헌 연구 등 정성적 기법을 활용한 연구분석

-파벌간 행위자의 구조적 측면의 특성 분석

표 1-1  시진핑 시대 전망과 관련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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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

본 연구는 정책측면에서 정부의 중국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부처별 중

국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미래전망에 나

온 시나리오와 위험요인들은 향후 정부와 기업이 종합전략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중국 교육자

료로 활용하여 중국인식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1  연구과제 활용



  



  

  

1. 거시환경 분석

2. 중국 행정체제 분석

제2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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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환경 분석

가. 글로벌 환경 변화

21세기의 첫 10년을 보낸 오늘의 중국은 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겪어

왔던 패러다임의 변화 그 이상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이점

에 직면해 있다. 향후 10년 후 중국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시스템으로부터 먹을거리에 이르기까지 미래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화의 주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학자를 포함

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를 변화시킬 주요한 트렌드이자 추동력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정

치적·경제적·사회적 격동 등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서용석 

외, 2011). 각각의 거시적 트렌드, 또는 추동력들은 그 자체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통해 미래 중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10년 후 중국의 미래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시적 환경변화의 징후를 STEEP1) 카테고리

로 구분하여 탐색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글로벌 환경변화가 중국의 미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한다.

1) 환경스캐닝은 일반 환경을 보다 동질적이고 관리 가능한 하위범주인 STEEP 범주로 나누어 분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TEEP은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

(Ecology), 정치(Politic) 등 5개의 영역에 대한 관찰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각 영역은 좁은 의미

가 아닌 광의의 영역으로 다양한 세부 주제를 포괄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가치관 또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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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Society) 영역

가)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증감의 전 지구적 불균형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역별·권역별로 인구증감

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과 서구 유럽 등은 지속적인 출

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

아, 아프리카, 중동 등 개발도상국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용석 외, 2011: 28). 

2012년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가량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UNDP

의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경 세계 인구는 83억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70억 명에 비해 약 20% 증가하는 수치이

다. 동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들 보다 거의 7배 빠르게 인구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선진국들의 인구가 현재 

보다 약 3.6%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24% 이상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UNDP, 2011). 세계 인구는 2085년경에 100억 명을 넘어

설 것이며, 대량의 인구증가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증감의 전 지구적 불균형 속에서 세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인구 증가 추세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주춤해 지고 있는 반면, 인도 인구는 2025년 

14억 60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중국(13억 9000만 명)을 앞질러 세계 1위

의 인구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

의 인구는 약 10억 명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2100년에는 약 25억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유엔 인구통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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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해 빈곤, 식량부족, 과도한 도시화, 슬럼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

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충제, 2009: 535).

그림 2-1  변수에 의한 세계 인구 변동 추이, 1950-2100 
(단위: 10억 명)

자료: UN, “세계인구추계 2010”, http://esa.un.org/wpp/analytical-figures. 

그림 2-2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2010-2100 
(단위: 백만 명)

자료: UN, “세계인구추계 2010”, http://esa.un.org/wpp/analytical-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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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개도국들과는 달리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

국들은 고령화 추세가 출산율 저하와 연계되면서 절대적인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유럽은 2030년까지 2,800만 명

(6.8%)의 노동인구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2030년이 되면 2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1명의 비경제활동 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항섭 외, 2009: 64). 특히, 일본의 인구는 2005

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2007년부터는 4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소의 폭도 2007년 1만 8516명에서 2008년 5만 

1251명, 2009년 7만 183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

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5년의 일본의 인구는 현재보다 30% 감소한 

8993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서용석 외, 2011: 29).

전 지구적인 인구증감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가간 인구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 등으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출산율은 

유지되면서 영아사망률이 감소하여 청장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간 인구 이동은 생산가능연령인 젊은 노동층

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감소하는 지역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반해 개도국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

상의 심화 등에 따라, 국가간 노동인력 확보 및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

쟁이 심화될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1: 29).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이주자 수는 1990년 1억 5551만 명에서 2010년 2억 

1384만 명으로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1.10.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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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글로벌 인구이동 변화 추이, 1980-2005 
(단위: 천 명)

자료: KDI(2010), 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 인구증감의 불균형과 함께,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

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징은 전 지구적인 고령화 추세이

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및 보건 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급격히 증대시켰으며, 이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구구조의 고령

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엔 세계인구전망(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jection) 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연령이 2012년 현재

의 29세에서 34세로 평균 5.1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에

도 선진국의 평균연령은 개발도상국의 평균연령보다 12세가량 더 높을 

것이나,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평

균 연령은 2030년까지 4.4세 더 늘어나서 44세에 이를 것이며, 선진국들

의 평균연령은 4.4세 더 늘어나서 32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N, 2011). 유엔인구기금(UNFPA)도 2050년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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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다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는 개발

도상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FPA, 2011).

그림 2-4  글로벌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자료: UN, “세계인구추계 2010”, http://esa.un.org/wpp/analytical-figures

재구성 

그림 2-5  글로벌 평균연령 증가 추이

자료: Trend Compendium 2030,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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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화

현재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향

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유엔이 2011년에 발표한 세계도시화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

지 약 49억 명, 세계 전체 인구의 59%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UN, 2011).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에서 개발도상국들보다 도시

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훨씬 많으나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향후 

진행될 도시화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GDP 순위 50개 도시 가운데 20개가 

아시아 지역에 존재할 것이며, 이는 2007년의 8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난 수치이다(UN, 2011).    

그림 2-6  글로벌 도시화 추이

자료: http://www.mckinseyquarter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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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관·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원고갈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와 같은 새로운 소

비 가치관과 소비 행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가격과 성능이 물품 구

매의 주요 기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구입하려는 상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아동, 장애인 등의 노동력

을 착취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공정한 무역의 절차를 걸쳐 만

들어진 제품인지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황혜신 외, 2009: 

50). 이는 다시 윤리적이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도덕적으로 보이콧’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황혜신 외, 2009: 

50). 이러한 소비 행태는 친환경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국제적 환

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2) 기술(Technology) 영역

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 격차 축소

미래의 기술 발전을 간단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임에

는 분명하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영향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

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점진적으

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 기계 장치는 오늘날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해 줌으로써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꿀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클

라우드 컴퓨팅과 가상 현실세계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통해 개개인들의 

일상과 생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몇몇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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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 첨단 기술과 혁신의 주요 경쟁상대로 부상할 것이다. 과학기술

의 진척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40%에서 60% 더 빨리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World Bank, 2008).

나)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가속화

기술변화의 소용돌이가 점차 빨라지면서 세계는 지난 5000년의 역사

보다 최근 20년 동안에 더욱 빠르게 변화하였다. 특히, 21세기 과학기술

의 발전은 IT, 바이오, 나노 등의 융복합 기술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다.2)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는 신산업 창출로 인한 기존 산업의 구조 변

화 새로운 직종의 창출 등 경제·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된다.

바이오, 나도 기술 등과 융합된 IT기술은 기존 기술의 성능을 획기적으

로 향상시켜 다양한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지속적으로 스마트화되고 있는 IT분야는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

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 등을 생산‧확산시키고 있다. IT는 타 산업 

발전의 기반기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 등 새로운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 바

이오기술은 보건, 의료,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IT와의 

융합을 통해 U-헬스, 의료기기의 첨단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

다. 나노기술의 경우, 소형화‧경량화의 기반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신

2)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의 기반으로 NBIT(나노, 바이오, IT)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

로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은 융합기술을 'NT, BT, IT에 CS(인지과학)가 추가된 4가지 기

술 간에 이루어지는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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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개발을 위한 응용에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서용석 외, 2011: 33).

과학기술의 융복합화가 진행되면서 타 분야의 기술을 획득, 소화, 결

합, 창출을 내재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혁신 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관

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는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및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인류가 당면한 지구 온난화, 자원고

갈, 기근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유전자, 바이오 기술과 융합된 나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

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기술발전의 오남용과 생명복제, 유

전자 조작 및 변형 등은 심각한 과학적 윤리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서용석 외, 2011: 33).

다) ‘인터넷 혁명’에 이은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등 통한 모바일 인터넷은 5년 안에 유선인터넷 이용자를 능

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의 PC중심의 인터넷 생태계가 모바일 생태계

로 재편되고, 무선인터넷은 어떤 기술 사이클보다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

다. 오늘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 정도

이지만, 향후 연간 34%의 증가율로 인해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60%가 

모바일 통신망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isco, 2010).

2015년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량은 2012년 비해 26배가 늘어난 매달 6.3

엑사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모바일 데이터량은 향후 3년간 

3) 메가바이트(megabyte), 기가바이트(gigabyte), 테라바이트(terabyte) 페타바이트(petabyte)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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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서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동과 아프

리카는 이전 보다 63배가 증가된 가장 높은 12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흥 시장 지역들은(중·동유럽, 라틴 아메리

카, 중동과 아프리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015년에는 글로

벌 모바일 데이터량의 약 20% (2010년 말 12%) 를 점유할 전망이다(Cisco, 

2010).  

스마트폰에 의해 촉발된 모바일 혁명은 태블릿 PC, 가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전 산업의 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태블릿 PC, 스

마트 TV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합은 현재까지 스마

트폰이 가져왔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  월간 모바일 데이터량 증가 추이 (2010-2015)

자료: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white_paper_c11.html

엑사바이트(exabyte)로 이는 1018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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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월간 모바일 데이터량 지역별 증가 추이 (2010-2015)

자료: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white_paper_c11.html

특히,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을 급격히 바꾸면서 

다양한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결합되면서 소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SNS 사용자는 약 8억 명으로 파

악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경우 6억 명이 70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조

희정, 2011). SNS의 확산은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

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라) 전기자동차 본격 상용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가속화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시대를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특히, 리튬이온전지의 개발 등 전지기술의 획기적

인 향상과 각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정책은 업체들로 하여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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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양산을 본격화 시키고 있다.

2011년은 전기차 대량생산의 원년으로 불릴 만큼 전기차 생산이 급증

하였다.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 출시 이후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는 수

천여대에 불과했으나 2011년부터 판매가 수만대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전기차의 생산대수를 2012년 50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GM, 르노, 현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의 본격적인 양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구본관, 2011).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뿐

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의 활성화로 인해 자동차 핵심 부품 및 생산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부품이 단순화 되고, 차체의 경량화가 강

조되면서 플라스틱 등 합성소재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자동

차의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생산에서 소규모 정비 업체로 바뀌면서 소규모 차량 정비소나 개인들은 

온라인 상점을 통해 구입한 자동차 부품을 직접 조립해 보급할 수도 있

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자동차의 생산방식이 핸드폰 산업과 유사한 ‘개

방모듈형’으로 진화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전통 자동차 조립업체들의 입

지가 약화될 수 있다(서용석 외, 2011). 

마) 나노, 바이오,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기술 혁신 주기의 맥락에서 볼 때, 다음 세대를 이끌 기술적 혁신으로 

생명과학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순환 (1990-2010)이 주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움직였다면, 향후 20년간의 기술적 혁신은 생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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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의학, 약학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분야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

다(PWC, 2011).

생명과학은 다른 기술들과 상호 융복합되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약학의 발전과 제약 개발에 있어서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활

용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확인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생

물 정보학은 조직의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통계학과 컴퓨터 

이용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물 지표는 인간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신체가 어떻게 치료에 반응하는 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나노 기술과 유전자 기술의 발전은 신

약 개발과 질병 치료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간 

유전자에 기반을 둔 맞춤형 신약개발과 치료법에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OECD, 2009). IT, 바이오, 나노기술의 융합발전은 심장, 

콩팥, 간과 같은 인간의 장기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이식하고, 팔다리와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 기관의 시대를 가능하

게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수명연장 및 질병을 극복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향후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의 건강관리의 차이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의료 환경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생명과학의 발전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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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산업 영역

가) 경제 세계화의 꾸준한 진전

경제적 세계화는 수출의 증가 및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록 증가하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실질 GDP는 

매년 4%씩 성장하여 2030년경에는 135조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현재 (63조억 달러) 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수출은 전체 GDP의 33%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는 현재의 26%, 1990년의 17%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개도국들은 글로벌 수출의 73%를 점유할 전망이며, 이는 현재

의 53%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선진국의 GDP대비 수출 비중은 현재

의 47%에서 2030년 27%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은 2030년 무역 규모에

서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무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Future 

Group, 2011).

나) BRICs: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성장

2030년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8%

에서 36%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브릭스 국가들의 실질 

GDP는 향후 20년 동안 연간 7.9%씩 성장할 전망이며, 수출도 연간 7.8%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의 중산층은 현재보다 

150% 증가할 것이며, 현재의 8억 명 수준에서 에서 2030년에는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현재 중국의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9.0%로 인도(8.4%), 브라질

(5.5%), 러시아(5.3%)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30년 

중국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미국의 1970년대 수준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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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주요 경제 강국들의 실질 GDP 비중 (2010-2030) 

자료: Trend Compendium 2030,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그림 2-10  3대 경제대국의 경제적 지배력 (1870-2030)

자료: http://www.economist.com/dailychart/2011/global-economic-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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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19세기 말 수준과 비슷해 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는 단극화 경향

을 보일 것이며, 그 주인공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다. 한편 2030년 

인도의 경제적 영향력은 2010년의 일본과 비슷해 질 것이다. 2050년경이 

되면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될 것이며, 미국과 인도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브라질 도 세계 경제 톱5 안에 진

입하게 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5대 경제대국에 모두 진입할 것으

로 전망된다(The Economist, 2011).

다) 넥스트11: 포스트 브릭스

넥스트 114)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30년까지 연 5.9%에 달할 것이며, 

실질 수출 증가율도 세계 평균 6.8%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아세안5

의 실질 GDP는 연 6.6% 증가하여 글로벌 GDP의 약 4.0%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아세안5의 실질 수출량도 연 6.4% 증가하여 세계 추출의 약 4.8%

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넥스트11의 중산층도 2030년까지 

약 120%(7억3천만 명) 가량 증가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는 향후 20년 내

에 약 3억3천명이 새로이 중산층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넥스트11 국가들의 총 GDP는 G7 국가들의 1/10 수준이지만, 205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G7 국가들의2/3 수준까지 따라잡을 전망이다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4) 넥스트11은 브릭스에 이어 성장 잠재력과 투자 전망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는 11개의 신흥 경제

국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05년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하여 언급한 11

개의 신흥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베트남, 이란,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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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보호주의 강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 관심과 대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5년 발표된 교토의정서에 유럽

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결의한 바 있

다.5) 이후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최대 배

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감축의무 부담을 강

력히 요구하였다.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

포스트 교토체제' 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늘어나고 배출량 규제

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1).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 유럽과 일본의 선진국들은 양적 성장

이 제약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환경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로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호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친환경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보호주의가 국제통상의제

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보호주의는 환경과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

국의 기술우위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활용될 전망

이다6)(서용석 외, 2011). 

선진국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 

5)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는 EU, 미국, 일본 등 38개국이 1차 이행 기간 (2008∼2012년) 중 의

무감축국으로 포함되었다. 

6) 환경규제와 관련해서 자동차와 같은 기존의 갈색산업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을 강화하

고 있으며, 친환경산업에 있어서는 생산 공정 및 제품, 신기술 및 대체물질 개발, 재활용 촉진 

등을 국내외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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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발 비용은 개발도상국 수출업자에게 부담으로 작

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주의 조치들은 새로운 통상마찰의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선․후진국 간 무역 분쟁의 소지로 작용

할 수 있다. 초기에는 환경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

경보호주의가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도 이러한 흐름

에 편승하고 있는 추세이다(서용석 외, 2011). 

4) 자원·환경 영역

가)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

2030년까지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로부터 나오는 전 세계

의 탄소 배출은 현재 보다 16% 증가한 약 3만 5천 메가톤 정도가 될 것으

그림 2-11  연료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

자료: Trend Compendium 2030,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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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44%)의 탄소 배출 증가율과 비교해서

는 감소된 수치이다. 개발도상국가의 탄소배출량이 향후 20년간 38% 정

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은 14%정도 감

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 노

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0.7%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

면, 非OECD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배출양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

후에도 연간 1.6%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중

의 탄소 농도는 430ppm 이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oland 

Strategy Consultants, 2011).

나) 지구온난화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30년까지 0.5°C에서 1.5°C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21세기 말기까지 1.1°C에서 6.4°C 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PCC, 2007). 대지는 열을 저장하는 물의 수요 때문에 부분적으로 바다보

다 더 따뜻해 질것이다. 기온 증가의 편차는 지역에 따라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 대부분 지역; 모든 

아프리카, 유럽, 북아시아와 중아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중미와 남미 지

역들이 세계 평균기온보다 따뜻할 질 것이다. 남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

드와 남부 남미 지역도 세계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사회

적, 기술적,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 인해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8억에서 67억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er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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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20세기말 대비 21세기말 기온변화(℃)

               RCP4.5                                     RCP8.5

자료: 기상연구소, “새로운 미래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자료 산출”, 기상청, 2011.6.27.

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홍수, 폭설, 한파,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 북반구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고, 남반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북반구인 중국 베이징에 2010년 1월 3일 59년 만에 최고 

수준인  33㎝ 의 폭설이 내렸으며, 미국 플로리다 州 마이애미에서는 1월 

10일 최저기온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1.7℃를 기록하였다(이지훈, 2010). 

대표적인 겨울철 휴양지인  마이애미의 1월 중 평년(1971년~2000년) 최저

기온이 15.6°C나 내려가기도 했다. 남반구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州

에 2009년 12월 25일~2010년  1월 7일 폭우가 쏟아져 9개 지역이  자연재

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케냐에서는 2009년 12월 27일~2010년 1월 25

일 홍수로 40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가 급증하고 있다(박환일, 2010).

2001년 이후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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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수경(兩手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16)

후진타오는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계보를 잇고 있지만 지향점이 일치

하지는 않는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 체제로의 정권이행은 단순한 인적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새 지도부의 

통치이념과 발전전략을 들여다보면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개혁개방 정책

을 따르면서도 이들이 물려준 부정적인 유산을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담

겨 있다(이승익, 2010: 159-160).

후진타오는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 달러에서 3,000 달

러로 성장할 때까지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동시

에 다양한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후진타오는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계층 간 이익의 

충돌, 둘째, 도ㆍ농간 모순의 대두, 셋째 지역간 모순의 긴박성, 넷째, 집

단시위 증가가 그것이다(이승익, 2010: 160).

따라서 후진타오는 이러한 중국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인민내부 모순의 근본 배경인 낮은 생산력을 제고해야 하며, 사회적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는 한편 기층 인민들이 합리적으

로 모순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군중노선을 보완해야 한다고 여겼

다(劉誠․朱益飛, 2007: 5-8).

후진타오는 이러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

16) 양손을 모두 굳건히 하는 것, 다시 말해 서로 상치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다. 후진

타오가 티베트 사태 해결을 위해 한편으로는 티베트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억제한 게 대표적인 양수경(兩手硬) 정책이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경

제발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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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국정목표로 설정해 2003년 16기 3

중 전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공식 제창했다.17)

과학적 발전관은 그동안의 급속한 압축성장이 낳은 부작용을 극복하

고 지역적, 계층적, 분야별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모색

하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

지 않겠다는 후진타오의 의지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김정계, 2008: 

215-217; 서진영, 2008: 239-240; 이상빈, 2008: 139-140).

후진타오는 이어 2004년 16기 4중 전회에서 이를 더 발전시킨 조화(和

諧)사회 건설을 공식 제기했고 이듬해에 열린 16기 5중 전회에서는 공동

부유론(共同富裕論)을 잇따라 제시하며 선부론(先富論)이 낳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이승익, 2010: 161). 이를 위해 후

진타오는 정보화를 통한 신흥공업 육성, 농촌경제 발전과 도시화 가속, 

내수확대와 기업제도 개선,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노동집약 산

업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대외개방 수준 제고 등 다양한 경제정책

을 제시했다(김재관, 2003: 68-69).

나) 후진타오의 리더십 특징

(1) 사회적 배경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이 장쩌민에 이어 일찌감치 점지해 둔 준비된 지

도자였다. 개혁ㆍ개방과 고도성장이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과 시장경제 

접목에 따른 사회주의 기반 약화 등 각종 문제점을 극복할 해결사 역할을 

17) 과학적 발전관이란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 중

국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모순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徐
崇溫, 20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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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①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 ② 정치방침의 우경화를 피해야 하지만 

좌경화는 특히 경계할 것, ③ 인민해방군에 대한 공산당의 지휘권 확보를 

공고히 할 것, ④ 정치이념과 전문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인물을 지도부로 

발탁할 것을 강조했다(祁英力, 2003: 180).

덩샤오핑은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안정적으로 차세대 후계구도까지 

구축해 놓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으며,18) 오랫동안 눈여겨 본 결과 후진타

오가 떠올랐고 일찌감치 그를 장쩌민 후계자로 낙점했다. 1991년 8월 덩

샤오핑이 후진타오를 수력부장(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장쩌민의 건의를 

뿌리치고 이듬해 마흔 아홉 살에 불과한 그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파격적

으로 발탁한 것도 이 같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 줄 적임자로 판단한 때

문이다(이승익, 2010: 149).

중국정치 전문가인 쭝하이런(宗海仁)은 후진타오를 위시한 4세대 리더

가 장쩌민으로 대표되는 3세대 지도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은 다

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라고 설명한다. ① 지역 및 빈부격차, ② 국제사

회 입지 강화, ③ 자본가 입당허용에 따른 공산당의 본질적인 변화, ④ 농

민의 정치적 소외, ⑤ 첨단과학과 군사기술 낙후, ⑥ 중국사회에 만연한 

신뢰의 위기가 그것이다. 쭝하이런(宗海仁)은 중국이 과거 20여 년간 해

마다 10%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종합국력이 급신장하고 외환

보유고 또한 세계 최고수준으로 급성장했지만 지역간, 빈부간 격차가 갈

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후진타오가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으로 보았다. 그

18) 류사오치와 린뱌오, 화궈펑 등 앞서 후계자로 지명됐다 몰락한 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상과 

정책을 계승할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은 덩샤오핑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이승익, 201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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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가 하면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채택해 더 이상 3세대 지도자를 표방하

지 않게 되면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을 

긍정적인 측면의 대외적 변화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가의 입당 허용

으로 중국 공산당이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농민들의 정치적 목소

리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점, 그리고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도덕불

감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지도층 인사들의 세속화는 후진타오

가 직면한 대내적인 위기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宗海仁, 2003: 21-23).

이와 같은 분석에서 보듯이 후진타오가 등장할 무렵 가장 심각하고 시

급한 과제로 대두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격차와 빈부격차였다. 상하이, 

선전과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는 신흥갑부나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월급

을 펑펑 쓰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른바 ‘위에광쭈(月光族)’까지 등장했

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농촌 등지를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절

대빈곤에 허덕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시위주 성장정책이 가져온 삼농문제(三農問題) 즉,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문제가 겹치면서 중국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까지 

수많은 소외계층을 만들어냈다(동아일보, 2006; 이승익, 2010: 150-151).19)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중국의 사회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 이

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무력시위가 급증

하기 시작했다.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에 더해 개발과정에서 경작지를 빼앗

긴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대부분으로 일부 시위규모는 10만 명이 넘을 때

19)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2만 명이나 되는 반면

에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도 전체 인구의 16%인 1,0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다(동아일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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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어 무장경찰이나 군대를 파견해 봉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시지

역에서도 부당노동행위나 낮은 임금에 대한 항의,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에 따른 정리해고나 개발행위에 따른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는 거리시위 

노동자들이 늘고 있고 요구조건도 정치화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서

진영, 2008: 433-434).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부내륙은 위구르와 회족, 몽골족 등 소수민

족이 주로 거주하는 변경지역이어서 동부 연안지역과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을 증대시켜 소수민족의 분열 움직임에 빌미를 제

공하게 돼 체제유지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았다. 실제로 소수민

족 주거지역인 티베트나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집단시위가 잦고 이는 국

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인권시비와 소수민족 독립움직임과 연계돼 중국

에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었다(원천식, 2006: 70).

그런가 하면 개혁ㆍ개방 이후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급

속하게 전환하면서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분권화가 강화되고 반면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지녔던 통치능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국가 차원의 응

집력이 약화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정동근, 2007: 145-148).

(2) 지적 능력

후진타오는 칭화대학에 입학해서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고 노래

와 춤 솜씨도 좋아 주목받는 존재였다. 그는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1965년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원이 됐다. 그러나 

전도양양해 보이던 청년 후진타오의 진로에도 문화대혁명이라는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다. 졸업 후 교수자리를 꿈꾸며 대학에 남아있던 그는 문화

대혁명 기간에 큰 홍역을 치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



106❙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치 소용돌이에 휩쓸려 고통을 받은 후진타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후 그는 특유의 냉철한 통찰력을 발휘해 이 같은 의미 없는 혼란에 자

신의 정치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어떤 정치운동에도 가담하지 않

는 무관심파로 돌아서 정치지도원과 연구 활동으로 소일했다(楊中美, 

2002: 87-88; 祁英力, 2003: 49-50).

(3) 성격 및 인성

후진타오의 성격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농담도 잘하

고 일을 끈질기게 해나갔으며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이 일반적이 평이다

(피경훈, 2004: 143-144). 그의 인간관계는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 그가 정치적 소요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이되었다. 즉 대학에서 혁

명사업의 후계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든 보도원 역할을 했는데, 사상

지도와 정치학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도맡아 하였다. 문화대혁명 당시 

보도원 역할을 한 사람들은 홍위병에게 끌려가 자아비판을 해야 했는데, 

평상시 인간관계로 인해 홍위병에게 직접 끌려가 자아비판을 받지는 않

았다.

(4) 과업수행 관련 특성

후진타오는 마흔 두 살이던 1985년 전국 최연소 지방성 공산당 서기로 

구이저우성(貴州省)에 단신 부임했다. 중국 대륙 남서쪽 변두리에 자리 

잡은 구이저우는 당시 인구 2,900만 명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30

위안으로 중국 각 성 가운데 최저였다.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800

만 명이 극빈층이어서 먹고 입을 것이 늘 부족한 상태였다. 후진타오는 

교육경비 확대와 학교 설립 등 교육개혁을 하는 한편으로 일종의 개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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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특구를 설립해 선진농법을 접목하는데 힘썼다(楊中美, 2002: 171-172).

이후 후진타오는 구이저우에서의 개혁정책이 막 성과를 거두기 시작

할 무렵인 1988년 말 다시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로 임명됐다. 티베트에서

의 생활은 후진타오에게 시련의 연속이었다.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서 막 임기를 시작할 무렵인 1989년 1월 티베트 종교지도자 판첸 라마가 

숨졌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티베트인들의 민족감정이 폭발

하면서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

후진타오는 티베트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부를 

것이라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원에 계엄령 실시를 강력히 요구

했다. 이를 통해 독립을 외치던 티베트인들의 꿈은 좌절됐지만 위엄 있는 

‘전사’의 모습을 선보인 후진타오는 당 중앙 지도자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는데 성공했다.

티베트인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후진타오는 한 손으로

는 반분열 투쟁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양

수경(兩手硬) 정책20)을 내세워 농업개발 사업과 국경지대 개발, 그리고 

칭짱철도(靑藏鐵道)와 수력발전소 공사 등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티베트 

사회를 조금씩 안정시켜 갔다(楊中美, 2002: 206-212).

다) 후진타오 리더십 평가

후진타오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권력이양을 한 사례이다. 앞

선 세 명의 최고지도자들과 달리 혁명투쟁 경력이 없으며 대약진운동과 

20) 양손을 모두 굳건히 하는 것, 다시 말해 서로 상치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다. 후진

타오가 티베트 사태 해결을 위해 한편으로는 티베트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억제한 게 대표적인 양수경(兩手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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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혁명기를 거친 뒤 간쑤와 티베트를 비롯한 낙후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 신비한 후광과 카리스마,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지녔던 마오

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비해 존재감이 왜소한 게 사실이다. 중앙 정치무대

에 올라설 때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아 처음에는 얼마나 권좌에서 버틸 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거대한 중국을 앞장서서 이

끌고 있다. 그는 장쩌민 아래에서 10년을 2인자로 일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기르는 뛰어난 처세로 최고 정치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었다(이승익, 2010: 172).

리더십 유형으로 보면 후진타오 또한 개혁리더십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기존의 틀을 전부 바꾸는 혁명리더십이 아니라 전임자들에게서 물려

받은 유산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철학을 완성하고 실천해 가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개혁ㆍ개방이 가져온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삼농

문제로 대변되는 농민들의 반발을 아우르는 동시에 티베트와 위구르를 

비롯한 변방지역의 불안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칭화대 재학시

절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체득한 균형감각을 활용해 자기 

앞에 놓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내

세워 이념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했고, 또한 변방지역의 반발을 무마하

고 서부 내륙과 동부 연안지역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부론을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균부론을 선언했고 장쩌민이 씨앗을 뿌린 서부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밖으로도 그동안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ㆍ경제적 발언권 확

대, 나아가 군사 분야를 포함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이

승익, 2010: 173-174; 서진영, 2008: 549-550).

결론적으로 후진타오는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빈부격차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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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 등 자신에게 떠넘겨진 전임자들의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는 과

제를 안고 있어 ‘양손을 굳건히(兩手硬)’ 하는 정책노선을 펼치면서 마치 

해결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현안과제를 하나씩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나

가는 개혁적 리더십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시진핑 시대의 리더십

2012년 11월 8일로 18차 당대회(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서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하였다. 시진핑(習近平)은 후진타오

(胡錦濤)의 뒤를 이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었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직으로 오를 것이 확실

시되고 있다. 즉, 시진핑이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정치

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차기 중국을 이끌 권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그저 

중국 공산당의 원로 故시중쉰(習仲勳)의 아들이자, 중국의 유명 가수 펑

리위안(彭麗媛)의 남편 정도로 알려졌을 뿐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중

국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능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시진핑의 성장

배경, 정치입문 과정과 주요 경력,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특

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시진핑의 리더십 형성배경

(1) 유년시절

시진핑(習近平)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이 베이징에서 1953년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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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시중쉰은 13살의 어린 나이로 중국 혁명에 참여했으며, 15살이 학

생운동으로 국민당에 구금된 적이 있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멤버였다. 그

는 21살의 나이에 중국공산당 시베이(西北)지구 소비에트 주석을 맡아 산

시(陝西), 간쑤(甘肅) 일대에서 3인자의 지위에 올랐다. 이 지역은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의 최후 근거지 역할을 하면서, 중국 혁명의 보루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한 이후 시중쉰은 수도 

베이징(北京)으로 건너와 중앙선전부장, 문화교육위원회 부주임 등을 맡

았다. 이후 그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휘하로 들어가 중국 국무원 부총

리 겸 비서장 직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문화혁명의 광풍 속에서 16년간의 

연금 생활을 당했다. 당시 중국은 도시지식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샹

산샤샹(上山下鄕) 운동을 전개했는데, 시진핑은 산시성 옌안(延安)의 량

자허의 생산대 입대를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시진핑은 집안 문제로 번번

이 공산당 입당을 거부당했으나, 1974년 21살의 나이에 옌안 지역민들의 

도움 속에서 입당을 허가받는다. 이후 그는 지부 서기에 올랐으며 주민들

의 삶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였다.

(2) 정치입문과 주요 경력

문화혁명기간 동안 폐지됐던 대학입시가 1970년 재개되면서 농촌으로 

내려간 지식청년 중 일부가 대학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시진핑은 옌안지구의 추천을 받아 명문 칭화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농촌 시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에 대학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칭화대 화학공정과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정국 정치 지형의 변화로 1978년 시진핑의 아

버지 시중쉰이 정치적으로 복권되면서 시진핑의 삶 역시 달라졌다.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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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쉰은 광둥(廣東)성의 최고위 책임자로 발령받아 이 지역 일대의 경제 

발전을 진두지휘했으며, 시진핑 역시 베이징에서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

앙군사위원회 비서장인 겅뱌오(耿飇)의 비서가 되었다. 이 기간 중 시진

핑은 실제 현역군인이 되어 겅뱌오를 수행하면서 군 경험을 하게 된다.

1982년 시진핑은 허베이(河北)성 스좌광(石家莊)시 정딩(正定)현 위원

회 부서기와 서기를 맡았다. 고위자제인 시진핑은 당시 농촌으로 내려가 

실무경험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당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룽궈푸(榮國府)를 개발해 정딩현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롱궈푸는 중국의 드라마 홍루몽

의 배경인데, 시진핑은 룽궈푸를 정딩현에 유치할 경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었다. 하지만 현지 관료들은 현 재정을 파탄시킬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드라마 홍루몽이 성공하면서 룽궈

푸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관광지 개발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이후 시진핑의 성공 사례는 중국 중앙조직부에서 특별 보고

서로 작성되면서 중국 지도부 간부를 기층으로 내려 보내 경험을 쌓게 해

야 한다는 의견까지 만들게 했다.

1985년 시진핑은 푸젠(福建)성으로 자리를 옮겨 샤먼(廈門)시, 푸저우

(福州)시의 당위원회 서기를 맡은 뒤, 푸젠성 당위원회 부서기를 거쳐 2000

년 푸젠성 성장에까지 오른다. 부서기와 성장을 맡던 1998-2002년 칭화대

학에서 맑스주의이론과사장정치교육과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는 2002년 16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앙의 전근 명령을 받고 저

장(浙江)성위원회 부서기에 취임했다. 그후 불과 40일만에 저장성 서기였

던 장더장(張德江)이 광동성위원회 서기가 되면서 시진핑은 49세 나이로 

저장성 위원회 서기로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이때부터 시진핑은 랴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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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习近平(시진핑)

성별 남

생일 1953.06

민족 한족

출생지 산시성 푸핑(陕西省富平)

공산당가입 1974.01

학력 칭화대학 인문사회학원 맑스주의이론과 사상정치교육전공 졸업, 재직연구생, 

법학박사

현직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예정),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주요경력

1969-1975 - 산시(陕西) 성 옌촨현 문안역공사 량쟈허대대 지식청년, 당지부 서기

1975-1979 - 칭화대학 화공학과 기본유기합성전공 학습

1979-1982 - 국무원 판공청,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비서 (현역)

1982-1983 - 허베이성 정딩현 당위 부서기

1983-1985 - 허베이성 정딩현 당위서기, 겸 현 무장부 제1정치위원, 당위 제1서기

1985-1988 - 푸젠성 샤먼시 당위 상무위원, 부시장

1988-1990 - 푸젠성 닝더지구 당위서기, 겸 닝더 군 분구 당위제1서기

1990-1993 - 푸젠성 푸저우시 당위서기, 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겸 푸저우 군 분구 당위 

제1서기

1993-1995 - 푸젠성 당위 상무위원, 푸저우시 당위서기, 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겸 푸저우 

군 분구 당위 제1서기

1995-1996 - 푸젠성 당위 부서기, 푸저우시 당위서기, 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겸 푸저우 

군 분구 당위 제1서기

1996-1999 - 푸젠성 당위 부서기, 겸 성 高炮预备役师第一政委

1999-2000 - 푸젠성 당위 부서기, 대리 성장, 겸 난징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푸젠성 

국방동원위원회 주임, 성 高炮预备役师第一政委

2000-2002 - 푸젠성 당위 부서기, 성장, 겸 난징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푸젠성 

국방동원위원회 주임, 성 高炮预备役师第一政委 (1998-2002 칭화대학 

인문사회학원 맑스주의이론과 사상정치교육전공, 재직연구생반 학습, 

법학박사학위 취득)

2002-2002 - 저쟝성 당위 부서기, 대리 성장, 겸 난징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저쟝성 

국방동원위원회 주임

2002-2003 - 저쟝성 당위 서기, 대리 성장, 겸 성 군구 당위 제1서기, 난징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저쟝성 국방동원위원회 주임

표 2-14  시진핑 주요이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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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 - 저쟝성 당위 서기, 성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겸 성 군구 당위 제1서기

2007-2007 - 상하이시 당위 서기, 겸 상하이 경비구 당위 제1서기

2007-2008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학교 교장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화인민공화국 

2008- 현재 부주석, 중앙당학교 교장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화인민공화국 

2010.10.18- 부주석, 중앙당학교 교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012.11.07. 당의 18대 예비회의에서 대회 비서장으로 선출

2012.11.14 당의 제18기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

비고 중공제15기 중앙후보위원, 제16기, 17기 중앙위원, 제17기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제11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당선,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당선

자료: 新华网(www.xinhua.net)

(遼寧)성위원회 서기 리커창(李克强), 장쑤(江蘇)성위원회 리위안차오(李

源潮), 상무부장 보시라이(薄熙來) 등과 함께 차세대 중국 정치인 중에 하

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시진핑이 중국의 5세대 최고 지도자

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없었다.

2006년 9월 25일 상하이시위원회 서기 천량위(陳良宇)가 부패 혐의로 

실각한 뒤, 2007년 3월 시진핑은 상하이시위원회 서기로 발령받는다. 그

리고 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된다. 특히 그는 리커창이 차기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세간

이 예상을 깨고 상무위원회에서 리커창보다 높은 서열을 맡게 됐다. 2012

년 11월 18차 당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임되었다.

나) 시진핑의 리더십 특징

시진핑(習近平)은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리커창(李克强)과 함께 중

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면서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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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로 부상했다.

18차 당대회(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내년 3월로 예정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은 국가주석 겸 총서기를 맡게 되

고,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되었다.

이하에서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그의 리더십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리더십이론 중 자질이론21)에서 

지도자의 특성으로 들고 있는 몇 가지로 특성 및 요인들(사회적 배경, 지

적 능력, 성격, 과업수행 관련 특성, 사회적 특성 등)로 구분하여 시진핑

이 중국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22)

(1) 사회적 배경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핵심지도부 및 주요 

그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들은 

대부분 공청단 출신 그룹(투안파이)과 혁명열사의 자제들 그룹(타이즈당)

에 해당한다(신종호 외, 2010: 56-63).

공청단은 후진타오가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및 제1서기로 재직한 

1982-1985년 시기에 공청단 중앙간부였던 인물들을 지칭하며, 리커창, 리

위엔차오, 류치바오 등이 있다. 이들은 제17차 당 대회에서 세력을 확대

21) 리더십이론 중 자질이론은 지도자나 추종자에 따라 특징이나 속성(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속

성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질이론은 지도

자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인 지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

구를 했다는 점에서 특성론적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22) 자질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지도자의 특성으로는 신체적(육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성격(인성), 과업수행 관련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이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2012: 

335).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도자의 특성들 중 신체적(육체적) 특성을 제외한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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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공청단과 태자당 비교

 자료: 신종호 외(2010). ｢중국의 ‘제5-6세대’지도부 분석 및 대외정책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2쪽.

한 이들로 대체로 자수성가형이며 가난한 가정의 내륙지역의 출신으로 

농촌행정, 당조직, 선전,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태자당은 과거 혁명 지도자나 국가원로의 자녀들로서 부모의 후

광을 바탕으로 교육․정치․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여 고위

직에 이를 인물들을 지칭한다. 타이즈당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

태내고 있으며 IT산업, 재정, 금융, 해외 무역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시진핑은 태자당(太子黨) 출신이다. 태자당은 중국에서 당․정․군 원

로나 고위 간부의 자제들로 구성된 세력으로써, 후진타오(胡錦濤)의 공청

단(團派,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방(上海幇) 등과 

함께 주요 계파로 분리된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멤버였던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서 어

렸을 적부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손꼽히는 고위층 자제

이다. 시진핑은 이같은 배경으로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중국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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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자제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국 최고 

지도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이들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 태자당 출신의 가장 큰 결점 중의 하나는 문화혁명(이하 문혁) 기

간에 홍위병 활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태자당이면서 공청단파인 류

옌동이 정치국상무위원으로의 결격 사유 중의 하나가 문혁 기간의 활동 

경력이 문제되었는데, 시진핑은 문혁 전에 부친이 몰락하고 문혁 때 주자

파로 몰리는 등 고초를 받아 문혁시기 오점이 없었다.

시진핑은 태자당의 일원이면서, 풍부한 현장을 경험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다. 시진핑이 결정적으로 상무위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같

은 태자당의 쩡칭홍(曾慶紅)이 있다. 쩡칭홍은 중국 공산당 원로 쩡산(曾

山)의 아들로 장쩌민 집권 시기 장쩌민과 후진타오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

할을 맡으며 중국 3세대와 4세대 지도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2007년 당시 68세를 맞은 쩡칭홍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그만두는 조건으

로 본인 대신에 시진핑을 상무위원 자리에 밀어 넣었다.23)

쩡칭홍은 만약 리커창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됐을 경우 공청단계가 2

세대에 걸쳐 중국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계파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는 점을 경계하면서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약한 파벌로 

분류되는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을 당 서열 6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계파간 권력 분점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

치적 판단 속에서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이라는 최고권력자 후보로 부상

하게 된 것이다(新紀元, 2011.10.1.).

23) 정치국 상무위원의 정년은 원래 없었으나, 쩡칭홍이 과거 챠오스를 정치국에서 밀어낼 때 70세 

적용규정을 두면서 본인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물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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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능력

시진핑을 비롯하여 역대 지도자들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가지

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시진핑, 리커창, 리웬차오, 장더쟝 

모두 지식청년으로 농촌을 비롯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시진핑은 문혁 기간 당시에 아버지 시중쉰이 정치적으로 실각하면서 

고초를 겪었던 14살의 나이에 샹산샤샹(上山下鄕)에 참가해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에서 생산대 활동을 하며 8년간 생활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예

외 없이 지방 등 현장을 두루 거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진핑은 부모의 

몰락으로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해당지

역의 서기에 올랐다. 그는 공산당 가입에 있어 처음 신청 때는 부친의 영

향으로 비준을 받지 못했고, 2차 때인 1974년 “부모 문제가 있지만, 자식

에게 영향을 주지 말라”는 중앙당의 지식에 의해 당에 가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후 집안이 정치적으로 복권된 뒤에도 그는 잠시 군부의 

실력자 겅뱌오(耿飇)의 비서가 되기도 했지만, 지방에서의 현장경험을 구

축하기 위해 스스로 지방행을 자원했다. 이는 중앙의 고위직을 노렸던 다

른 고위자제들과 전혀 다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허베이(河北)성을 비롯하여 푸젠(福建)성, 저장(浙江)성, 상하이

시 등지에서 약 25년간의 지방 생활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그의 선택은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축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로 되돌아왔다.

또한, 시진핑은 청년 시절에 겅뱌오의 비서를 맡으면서 군인이 되어 

군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공산당 지도부와 

군부 지도자가 육성되는 코스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진핑

이 가진 군에 대한 경험은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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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초 중국 내외부에서는 리커창이 차기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

는 전망이 많았다. 리커창은 후진타오 주석과 같은 공청단 출신으로, 후

진타오 주석과 각별한 사이인데다 일찍부터 5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리커창을 제치고 최고 지도자

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시진핑이 

리커창에 비해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

다는 점이 크게 어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현장의 실

무 경험과 지식은 시진핑이 가진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중 하나가 되었다.

(3) 성격 및 인성

시진핑은 소박하고, 겸허하며, 온화하고, 대범하며, 남들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2007년 10월22일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당시 상하이(上海) 당 서기가 중앙정

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자 홍콩에서 발행되는 ‘다궁(大公)보’는 10월23

일자 기사에서 시진핑의 성격을 ‘평실(平實), 저조(低調), 겸화(謙和), 대

기(大氣)’라고 소개했다. 첫째, 평실(平實)이란 소박하고 수수하다는 뜻이

다. 둘째, 저조(低調)는 재능과 능력이 뽐내거나 자랑할 만하지만 이를 하

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때는 ‘저조(低調)’하

되 일을 할 때는 ‘고조(高調)’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는다. 일은 적극적으

로 하되 자랑은 소극적으로 하라는 뜻이다. 셋째, 겸화(謙和)는 겸허하고 

온화하다는 말이다. 넷째, 대기(大氣)는 대범하고 당당하다는 의미이다. 

즉 시진핑은 태자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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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정치적 업적은 걸출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디를 가던지 조직 

내에서 내홍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성과보다 인화를 더 중시하는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대부

분의 고위 관리는 자신의 임기 내에 정치적 업적으로 삼을 만한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또 전임자와의 차별을 위해 가능한 한 전임자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다. 그러나 시진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왔다. 가능한 한 전임자의 정

책 노선이나 추진 과제를 폐기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일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정딩, 샤먼, 닝더, 푸저우 등 어느 곳에서도 그와 근무를 함께 하면

서 갈등을 빚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화단결은 부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시중쉰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己所不欲 勿施于人)’라는 것과 ‘어

떤 일도 자기위주로 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강조하였다(新紀元, 2011. 

11.1.).

이러한 성격은 덩사오핑(鄧小平) 사후 카리스마적 지도자 대신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의 질서에도 잘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모든 정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을 가진 정파는 없다는 점이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이 현재와 같은 차세대 최고 권력

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한 것도 그의 이런 몸가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은 청렴하고 평민적인 성격과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그

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항상 가난한 

서민들을 찾아다녔다는 점이다. 물론 시진핑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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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가 차세대 최고지도자로 거론되면서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시중쉰이 한참 잘 나갈 때에도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

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이러한 그의 노력은 태자당 출신이면서

도 대중들에게 평민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다.

사실 시진핑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절친한 친구였던 시중쉰의 아들로

서󰡐태자당 중의 태자당󰡑이다. 태자당 출신들은 학교나 직장, 또는 혈연

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당정군의 요직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서

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시진핑은 태자당 같지 않은 

태자당 출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왜냐 하면, 그가 처음부터 고위 관

리들의 자제를 일컫는 태자당의 무리처럼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시진핑에게 있어서 1962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숙청이후 농촌

으로 쫓겨나 겪은 고난은 그가 현재까지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오는데 중

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그는 다른 태자당 소속 

고위 관리들에게서 풍기는 오만함이나 자만심 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

히려 서민적 정서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청렴한 관리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중국 고위 관료들이 실각했을 당시 어김

없이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져나왔으나, 시진핑은 중국 경제의 최전선 연

안 지역에서 관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많은 부패 스캔들

에서도 살아남았다.

시진핑이 저장성에서 상하이시 서기를 맡게 되었을 당시, 인수인계를 

위해 이전 근무지였던 저장성에 가야할 일이 생기자 상하이시가 그를 위

해 특별열차를 준비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소형 버스를 타고 이동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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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관련 특성

시진핑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정치가 우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

해지고 있다. 그는 문혁 이후 급변하는 중국 정세와 정치 지도자들 사이

의 생각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지는 점들을 능수능란하게 파악해 왔다.

그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바라는 국정방향을 파악해,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했다. 시진핑은 각각의 시대마다 당시의 시대정신을 간파

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과업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왔다. 즉 그는 정치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발빠른 대응을 해왔다.24)

또한, 시진핑은 그가 몸담았던 조직 내에서 내홍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서 시진핑의 성격적 특성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그는 성과보다 인화를 

더 중시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탓에 자신의 임기 내에 정치적 업적으로 삼

을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임자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전임자의 정책 노선이나 추진 과

제를 폐기하지 않고 계승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

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음으

로써 그와 함께 근무하는 모든 조직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과업 및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내는 모습을 보였다.

24) 그가 상하이시 서기를 맡았을 때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일은 상하이 시에 있는 1차 당대회와 

2차 당대회 개최지를 찾아 그곳을 둘러보는 일이었다(하종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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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특성

시진핑은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과 우호적 관계

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힘을 쏟아 왔다. 즉 사회

적 관계 형성을 통해 그의 리더십 원천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그는 당내 원로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은 것으

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로써, 그가 상하이시 서기로 영전됐을 당시 

상하이시 서기에게 주어진 3층 고급 주택을 보자마자 “이 주택을 원로들

을 위한 양로원으로 이용하라”고 말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온 것

으로 유명하다(아시아경제, 2012. 10.1.).

또한,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은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에

게 도움을 줬던 이들에 대해 그는 자신이 힘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 

왔다(中国网).

그리고 시진핑은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탁월한 홍보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치적 미래

가 밝다고 말하는 것도 그가 언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홍보에도 뛰어난 재

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 부상하면서부터 항

상 언론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으며, 언론에 자신이 등장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은 그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들을 여러 차례 내놓으면서 그의 성공을 도왔다. 홍콩

에서 발행되는󰡐다궁(大公)보󰡑는 2007년 10월23일자 기사에서 시진핑은 사

상이 자유롭고 시야가 넓으며 언론매체와 잘 교류하고 정보시대와 시대

정신에 잘 적응하며 도광양회(韜光養晦)할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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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진핑은 청년 시절의 군 경험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애정을 보여 

왔다. 그가 청년 시절에 군인으로써 쌓은 군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다

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가 상대적으로 군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장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진핑은 지방관리로 있을 때에도 인근 부대에 각별한 관심에 애정을 

기울인 바가 있다. 2000년 당시 대만에서 독립여론이 강해지면서 전운이 

감돌았고 당시 푸젠 성장이었던 그는 대만과의 선의를 강조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군대를 옹호하는 성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군부대 지원에 

나섰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군부대 위문 등

에 배정했고, 수시로 군부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그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은 유명가수이자 현역 군인으로 인민해방군 소장 

계급을 달고 있으며 현재 인민해방군예술학원 총장을 맡고 있다. 시진핑

은 인민해방군 소장가수를 아내로 둔 덕에 군내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

는 것이다.

3)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리더십 특징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분석

리더십 연구 중 성공적인 리더들이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

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되었던 자질이론은 성공적인 리더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자질이론 

이후에 주장된 행태이론이나 상황이론 등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25) 예를 들어, 이종수․윤영진 등(2012: 335)은 행

태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자질이론에 대해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25)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과 각각의 이론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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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수록 리더의 특성도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연구가 복잡해지는 어

려움을 주었다는 점과 리더의 특성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나 자질이론 만으로는 리더십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판을 제기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리더십 연구 중 행태이론이나 상황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

들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변수

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리더십 이론 중 자질이

론을 주장하는 선행연구자들이 지도자의 특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5가

지의 특성을 나름대로 고르게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나 시진핑 등 자질을 갖춘 이들은 비교적 

남들보다 빠른 승진과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리더로 육성되고 있다. 이

번 시진핑 시대의 리더들도 대부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이들이 최고지도

자 집단에 포진하였다.

그러나 리더십 연구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접근방법 기간 내용 대표적인 학자

자질(특성)이론 1940년대 후반 이전 리더십 능력은 타고난다 Stogdill, Yukl

행동(행태)이론
194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

리더십 유형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Ohio주립대학, 

Michigan대학, 

Blake & Mouton

상황이론
1960년대 후반-

1980년대 전반

리더십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Fiedler, Hersey & 

Blanchard, Kerr & 

Jermier, House

변혁적, 비전적,

카리스마 

리더십

1980년대 초반 이후

리더는 비전으로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

야 한다

Burns, Bass, 

Sashikin,

Conger & 

Kanungo

  * 출처 : 박진숙(2011: 5)의 내용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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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중국지도자 선발조건

시진핑의 리더십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더 개인의 자질

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그가 현재 그리고 향후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이 현재 그리고 향후 직면하

게 될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중국의 정

치적인 환경이 최고지도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모택동과 등소평 이후 중국의 정치 분위기는 

3대 계파(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권력구도가 유

지되어 오고 있다. 최근 시진핑의 집권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새로운 지

도부의 구성에 있어 3대 계파의 차세대 핵심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골고

루 안배되는 모습26)이나 후진타오 주석이 신임 시진핑 주석에게 모든 권

력을 한꺼번에 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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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상황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

이 향후 중국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3대 계파 중심의 정치적 

균형관계 형성 및 권력배분 경향으로 인해 본인 중심의 변화지향적인 리

더십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음으로,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의 인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새 지도부에는 성장과 균형을 강조하는 인물들이 고루 배

치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성장과 균형을 강조하는 

인물들이 고루 배치된 배경에는 한편이 완전히 정국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준영(2012)은 실제 중국의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협력, 타협, 경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다고 분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의 추

구 경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후진타오 집권기를 넘

어 새롭게 진행될 시진핑의 집권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준영(2012)은 외부적으로 시진핑을 포함한 새 

지도부는 중국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의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중국의 강대국화에 걸맞은 외교적 

위상 확보를 위해 안정적 국제 환경 확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건

설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 요인들로 인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

26) 이러한 이유로 인해 향후 시진핑이 중국의 성공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핵심

지도부 및 주요 그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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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모택동이나 등소평과 같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창의적․혁신

적․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는 이전의 후진타오 

정권에서 보여준 관리적 리더십의 모습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그동안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화합하는 것을 강조해 온 시진핑의 개인적 성격 등이 어우러져서 향

후 중국은 급격한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 속에서 부분적이

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해 나

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7)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미래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 개인의 자질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최고 관리자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 강준영(2012)은 국내문제의 복잡성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데 있어서 해외유학이나 외교․군사

적 경험이 비교적 일천한 5세대 지도부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띄는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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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요인추출

가. 위험요인 추출을 위한 사전조사

일반적으로 위험이란“어떤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생할 가능성, 

결과와 발생가능성으로 측정”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혁근외, 2009). 

즉 위험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위험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의 발생 전에 예방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은 발생이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범위와 수준에서 상호연계되고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와 달리 

많은 형태의 위험들이 활발한 세계화와 맞물려 전통적인 경계를 넘는 경

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즉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이고 편재적인 위험이 도사리

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낮은 발생확률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파급효

과를 가지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지만 명시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불안과 걱정을 야기하는 

이슈들을 포괄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단순한 ‘위험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회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위험들 앞에 직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전통적인 경계의 소멸의 결

과이며, 이러한 과정은 공간적․시간적․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Bec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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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위험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내부측면의 위험들을 파악했다면 본 장에서

는 실증적으로 위험요인들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1)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험요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

는 매년 초 시행하는 것으로 전년도의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금년의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단순

히 행정적 측면의 내용이 아니라 중국사회 전반에 대한 한해 정책을 담고 

있어 이들 내용을 통해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16차와 제18차 공산당 당대표대회보고의 내용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당대표대회보고는 중국의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16차와 18차는 중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대

회로 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10년간 중국이 당면한 문제와 위험들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업무보고가 경제와 사회 중

심이라면 당대표대회 보고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다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의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분석방법

실증 분석의 방법은 크게 연도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연도별 

분석은 후진타오 집권 2기에 사용된 정책들을 통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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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적인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분석과 마찬가지로 특

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치어를 중심으로 각 문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

는 빈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로 등장하는 핵심 가치어(key words)를 선

정하고, 이들의 공통적 특성을 통해 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 방향 

또는 행정이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핵심 가치어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으며, 문맥에 따

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효율성’이라는 핵심 가

치어를 선택할 경우 효율성이라고 하는 행정이념의 한 유형으로 일차적

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정부의 행정업

무가 아닌 기업의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이

라고 해도 그것이 복지정책과 관련된 효율성인지, 경제정책과 관련된 효

율성인지 그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러한 핵심 가치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공출현 빈도(co-occurrence 

frequnecy)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일차적인 핵심 가치어의 빈도 파

악과 함께 맥락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의 내용 분

석을 위해 만들어진 Rostc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출현 빈도를 이용한 핵심 가치어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NetDraw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

램을 통해 파악된 단어의 빈도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핵심 가치어를 선

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어는 앞의 환경분석의 특성에 근거하여 임의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

에 따라, 국무원 총리 업무보고는 총 2008-2012년까지의 내용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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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목표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 텍스트가 구성되었으며, 텍스트의 분

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개 내외의 핵심 가치어를 선정하여 이

를 분석하였다. 유의할 점은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이 반드시 핵심 가치어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분석에서 보면 빈도수가 높은 단어 60여

개의 단어들은 대부분 경제발전, 건설등의 용어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오

히려 하위에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단어들이 더 중요한 설명을 할 수 있

어 이들 가치어들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 가치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것이

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정치, 행정, 사회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요인들을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분해 줄 것을 의뢰할 것이다. 다음

으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압축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다시 2차 델

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들을 찾아 

발생확률과 영향력을 예측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위험요인을 유형, 위험

수준, 위험의 강도, 발생가능성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나. 정부업무보고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1) 2008년 정부업무보고 분석결과

가) 성과분석

2008년 정부업무보고는 거시경제의 통제강화, 경제의 안정적이고 신속

한 발전의 촉진, 개혁개방의 추진, 제도건설강화, 사회건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가치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2008년 정부업무보고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중심

부에 전국, 건설, 5년, 취득, 발전 등의 단어가 위치하고 있다. 5년은 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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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56 체제 18 주민 12

경제 42 국가 17 도농 12

개혁 41 국유 16 서비스 12

건설 40 행정 16 개방 12

사회 28 정책 16 취업 12

인민 26 기업 15 안전 10

제도 22 성장 15 공공 10

농촌 22 관리 14 의법 10

정부 20 교육 13 사업 10

전국 20 시장 13 농업 9

문제 18 의료 12 기초 9

재정 19 문화 13 곤경 9

체계 19 군중 13 위생 9

표 3-1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08년 성과평가

그림 3-1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08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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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의 성과와 관련된 가치어이다. 주변어를 살펴보면, 보험, 기업, 

농촌, 재정, 교육, 법제 등이 핵심 언어이며, 이들에 대한 성과가 핵심이

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라는 용어와 연계되어 있

다. 공급주도형 행정에서 서비스주도형 행정으로 전환에 대한 성과평가 

진행되었다. 

나) 목표

2008년 목표분야에서는 거시경제통제, 경제의 안정적 발전, 농업기초 

건설,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 경제구조조정,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에

너지 소비 절약, 환경보호, 식품안전, 경제체제개혁, 대외개방수준 제고, 

사회건설 강화, 민생개선, 문화체제 개혁, 문화발전, 사회주의 법제건설, 

평등과 정의, 행정개혁 등과 관련된 가치어들이 많았다. 눈에 띄는 가치

어로는 식품안전이 있다. 중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정책목표에 이러한 가치어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 서비스라는 단어 역시 

눈에 띄는데 공급중심의 행정에서 서비스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정부업무보고 목표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발전, 추진, 제고, 강화 등의 단어가 위치하고 있다. 즉 어떤 계획의 집행

을 강조하고 있는 가치어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 정부업무보고의 성격

으로 보면 당연한 가치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어를 보면, 안전, 

의법, 국가, 경제, 인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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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08년 목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94 체계 27 수준 19

건설 93 문화 26 표준 19

개혁 67 재정 25 창조 18

제도 57 교육 24 자원 18

사회 45 시장 24 구조 18

농촌 36 농업 23 역량 18

경제 35 군중 22 투자 18

기업 32 인민 21 취업 17

안전 31 국가 21 통제 17

관리 29 주택 21 질 16

정책 28 행정 20 의법 16

정부 28 체제 20 보호 16

서비스 27 문제 19 지역 16

그림 3-2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08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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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정부업무보고 분석결과

가) 성과평가

2009년 성과평가에서는 거시경제, 경제 발전, 종합적 경제사회발전과 

새로운 활력과 동력 주입, 민생위주의 사회건설, 개혁개방의 적극추진 등

과 관련된 가치어가 많다. 또 재정, 보조금 등 금융위기에 있어 중국 정부

의 정책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다.

2009년 정부업무보고 성과평가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크게 양대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와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중심축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 생활과 관련된 축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쪽은 주택, 경제, 재정, 수출의 가치어들이 

연결되어 있고, 인민생활은 저소득, 농촌 관련 가치어들이 연결되어 있

표 3-3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09년 성과평가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25 금융 7 문제 5

경제 21 취업 6 시장 5

개혁 15 동포 6 평온 5

건설 14 보험 6 문화 4

인민 12 안정 6 수입 4

정책 11 중국 6 수출 4

사회 11 투입 5 안정 4

재정 11 기초 5 양식 4

성장 10 공정 5 창조 4

농촌 9 중앙 5 보조금 4

제도 8 곤란 5 거시 4

국가 7 합작 5 통제 4

기업 7 에너지 5 조정 4



138❙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림 3-3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09년 성과)

다. 아래의 정책목표의 내용을 보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타

나고, 농민소득과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목표

2009년 목표에서는 거시경제조정 강화 및 개선, 경제안전발전, 국내 내

수소비 촉진,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농업기초지위 공고, 농업안정

발전, 농민소득 증대, 발전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개혁개

방 심화, 과학발전의 체제시스템 개선, 사회사업발전, 민생개선 등과 관

련된 단어들이 많다. 특히 삼농문제라 불리우는 농민과 관련된 단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2009년 정부업무보고 목표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발전과 강화라는 가치어가 핵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부의 가치어들

은 재정, 중앙, 경제, 안전, 기업 등이 있으며 이들이 핵심가치어와 연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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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18 농촌 29 주택 18

건설 72 서비스 28 문제 18

개혁 56 정부 28 안전 18

경제 48 취업 27 관리 18

정책 45 안정 27 곤란 18

기업 43 시장 25 사업 17

사회 37 지역 24 자금 17

금융 33 소비 24 주민 16

투자 31 중앙 20 합작 16

제도 31 수준 20 공공 16

군중 31 문화 19 창조 16

재정 30 구조 18 체계 16

인민 29 양안 18 과기 15

표 3-4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09년 목표

그림 3-4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09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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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정부업무보고 분석결과

가) 성과 평가

2010년 성과평가에서 보면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서 성

공했다는 가치어들을 뽑아 볼 수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 감세 추진, 통화

량 신용규모 확대, 직접투자 확대, 내수확대, 성장과 구조성개혁 정합성 

문제, 인민대중의 관심, 직접, 이익관련 문제 해결에 노력 등의 정책과 관

련된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부업무보고 성과평가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여기서도 양대축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정부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과 관련해 투자, 재정정책, 리더쉽 등이 연계되어 있었다.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21 제도 9 정부 6

경제 18 전국 9 기초 6

건설 14 금융 9 지출 6

농촌 14 인민 8 민생 6

사회 14 곤란 8 사회주의 6

개혁 13 공정 8 창조 5

투자 13 안배 7 주택 5

재정 13 연성장 7 의료 5

중앙 13 구조 7 신규건설 5

정책 12 보험 7 성장동력 5

취업 10 자금 7 하락 5

기업 10 위생 6 개방 5

표 3-5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10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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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10년 성과)

나) 목표

2010년 목표에서는 거시경제조정 강화 및 개선, 경제안전발전, 국내 내

수소비 촉진,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도농종합발전, 농업농촌발전, 

과학진흥전략, 인재강국, 문화건설과 관련된 가치어들이 많다. 특히 주목

할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단어이다. 중국이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에 직

면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에너지 문제는 관계 부처 

신설로 이어지는데, 원자바오 총리를 주임으로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에너지국이 신설되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에너

지 관련부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을 알 수 있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 진행되면 에너지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2010년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보면 중심에는 여전히 발전, 건설, 

강화, 등이 있으나, 주변부에 가면 지역, 시장, 자원, 기업, 제도,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있었다. 2010년 본격적으로 내수 촉진을 위해서 제도와 서

비스 등의 단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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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22 취업 25 문제 20

건설 74 공공 24 농업 18

경제 56 금융 24 민족 18

개혁 52 시장 23 군중 18

정책 48 국가 23 자원 17

사회 36 합작 22 인재 17

재정 34 체계 22 인민 17

농촌 34 관계 21 안정 17

기업 32 수입 21 창조 16

서비스 32 교육 21 에너지절약 16

제도 31 기초 20 체제 16

문화 30 정부 20 양안 16

지역 27 능력 20 과기 16

표 3-6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10년 목표

그림 3-6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10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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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정부업무보고 분석결과

가) 성과평가

2011년 성과평가에 있어 경제발전, 삼농문제, 경제구조조정, 경제성장

의 질, 경제사회발전 내재적 활력, 사회사업, 민생문제 등과 관련된 가치

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은 12차5개년 계획과 연계되어 정부업무보

고가 이뤄져 과거 5년에 대한 성과평가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2011

년 가치어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국정부가 진행되어 정책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의 의미도 담고 있다. 결국 중국이 5년간 고민한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과 농업문제 등 중국이 당면

한 문제들이 정부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57 성장 10 정책 7

개혁 33 계획 9 수준 7

경제 27 기제 9 교육 7

건설 22 도농 9 기술 7

사회 21 투자 9 구역 7

인민 14 전국 8 협조 6

농촌 12 재정 8 서비스 6

창조 12 시장 8 과학 6

문제 12 제도 8 과기 6

정부 11 구조 8 자원 6

체제 11 개방 7 제정 6

국가 11 역량 7 농민 6

취업 10 기초 7 통제 6

표 3-7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11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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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11년 성과)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보면 중심에는 여전히 발전, 건설, 강화, 

등이 있으나, 주변부에 가면 재정, 투자, 환경 등의 단어와 연계되어 있

다. 무엇보다도 창조라는 단어가 빈도가 높은 부분으로 올라와 있으며, 

경제분야에서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가치어로 창조라는 단어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나) 목표

2011년 정부업무보고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12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가치어들이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개혁개방의 심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시기. 경제성장 7%유지, 정보화와 산업화의 결합, 제

조업 선진화, 신흥산업 육성, 교육발전, 국민 교육수준 향상, 창의력, 미

래, 과학기술의 발전, 자원절약, 환경보호, 인민생활 개선, 개혁개방 심화, 

정부개혁 등이 그것이다.



 제3장 시진핑 시대 중국 위험요인의 정량분석❙ 145

다른 하나는 2011년 목표로 물간안정, 내수소비 확대, 농업기초 건설, 

내수확대, 민간소비확대, 농업기초지위, 내수위주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구조조정, 과학기술 발전, 인재강국전략, 사회건설과 민생보장, 문화건설, 

중점영역 개혁, 대외개방수준 향상, 부패문제와 정부 청렴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보인다. 비록 빈도수에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패와 관련된 

단어가 정부업무보고에서 핵심어로 나타난 것은 중국정부가 부패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핵심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특별히 과거와 큰 차이는 없

다. 핵심에는 발전, 건설, 제고, 완선 등의 가치어들이 주변부에는 기초, 

경제, 제도, 시장, 정부, 관리, 사회 등 과거 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단

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 이들 간의 연계를 볼 수 있었다.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25 문화 25 창조 18

강화 75 인민 23 사업 18

건설 72 기초 22 금융 18

사회 50 기업 22 전략 17

경제 48 건전 22 취업 17

개혁 37 체계 21 도시 16

역량 34 안정 21 주민 16

관리 33 투자 21 구조 16

정책 30 체제 21 주택 16

제도 28 합작 20 문제 16

기제 28 시장 20 농업 16

농촌 27 수준 20 교육 16

능력 26 국가 20 보호 16

서비스 26 정부 19 군중 16

표 3-8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11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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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11년 목표)

5) 2012년 정부업무보고 분석결과

가) 성과평가

2012년 정부업무보고의 성과평가 부분을 보면 산업경쟁력,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사업, 대중의 이해관계 개선, 사회정의 문제, 사회

발전과 관련된 가치어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이해관계, 공정

과 관련된 조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과로 보험제도 확대와 다양한 시범사업이 실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내용을 보면 핵심부에는 별 변화가 없으나 주변부에 가

치어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안전, 시장, 경제, 인

구, 농촌, 주민, 조정, 물가, 도시와 농촌 등 이전의 핵심부 단어들과 미약

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단어들이 자주 출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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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12년 성과)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29 주민 9 공공 7

개혁 19 관리 9 취업 7

경제 19 서비스 9 예산 6

건설 16 인민 8 농업 6

정책 15 기업 8 노력 6

사회 14 수준 8 역량 6

문제 13 문화 8 국가 6

통제 12 안전 8 표준 6

농촌 12 투자 8 중앙 6

재정 11 도시 8 거시 6

전국 10 지역 7 사업 6

보험 9 채무 7 공정 5

시범실시 9 체계 7 수입 5

표 3-9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12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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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32 농업 22 전략 17

건설 59 기제 21 구조 16

경제 59 교육 21 사업 16

개혁 55 창조 20 질량 15

사회 39 중점 20 소비 15

정책 32 수준 20 에너지 15

서비스 31 국가 19 투자 15

안정 28 정부 19 수입 15

관리 28 취업 18 시장 15

기업 27 합작 18 에너지절약 14

문화 23 체계 18 인민 14

제도 23 능력 18 주민 14

농촌 23 지역 18 안전 14

표 3-10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2012년 목표

나) 목표

2012년 가치어에서는 경제발전, 물가안정, 농업안정발전과 농민소득, 

경제발전방식 전환, 과학기술발전, 인재강국, 민생 개선, 문화발전, 대외

개방의 질과 수준 향상 등 기존의 핵심 언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다만 중점영역개혁에 있어 재정과 세금, 소유제 문제, 가격, 소득격

차 등의 단어들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강조되었던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각 핵심 가치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들 간의 관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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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2012년 목표)

2012년 정부업무보고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중심

부에 개혁, 발전, 추진, 강화 등의 단어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 추진, 제

고 등이 중요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도, 안전, 수준, 

정책, 심화 등이 네트워크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후진타오 집권 2기의 핵심가치어들을 보면 발전지향적인 

단어들에 대한 전체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적인 이념이 중

요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 발전, 성장, 제고, 추진, 

농업, 소득 등의 단어가 변함없이 핵심에 있었다. 또 에너지, 부패 등이 

당면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다. 공산당대표대회보고의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1) 제16차 공산당대표대회보고(2002년) 분석결과

가) 성과분석

제16차 당대표대회 보고의 성과평가를 보면, 덩샤오핑이론을 지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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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민경제 지속발전, 개혁개방의 성과, 정치와 정신문명 건설 국방건

설과 관련된 가치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당시 당대표대회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중심부에 

사회주의, 건설, 이론, 인민, 발전 등의 단어가 위치하고 있다. 주변어를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37 현대화 11 영도 7

건설 33 등소평 10 체제 7

사회주의 29 사상 9 기초 6

개혁 27 안정 8 군대 6

인민 22 개방 8 정신 6

경제 17 방침 8 단결 6

중국 16 통일 8 곤란 6

이론 13 문화 8 국가 6

사회 12 특색 8 관계 6

정치 11 시장경제 7 민주 6

표 3-11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제16차 당대표대회보고 성과평가

그림 3-11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제16차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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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92 보호 20 농업 11

건설 121 목표 19 형식 11

인민 93 소강 19 인원 11

사회주의 88 구조 19 행정 11

사회 82 기제 18 투자 11

경제 81 평화 18 자원 10

문화 76 임무 18 합작 10

개혁 62 국유 18 문명 10

제도 58 전략 17 동포 10

사상 57 배경 17 지방 10

중국 55 역량 17 조정 10

국가 52 기술 16 노선 10

영도 48 결합 16 경영 9

체제 48 의사결정 16 수입 9

표 3-12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제16차 당보고 목표

사회, 대외개방, 문화, 현대화, 경제, 개혁, 민주, 통일 등의 단어가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업무보고와 달리 정치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목표

제16차 당대표대회의 목표에서는 삼개대표중요사상, 소강사회건설, 경

제건설과 경제체제개혁, 정치체제개혁, 문화체제개혁, 국방건설, 일국양

제와 통일, 대외정책, 당건설 등과 관련된 가치어들이 많았다. 앞쪽의 단

어들은 발전, 건설이 핵심이고 사회주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이 높은 순

위에 있었다. 소강, 비공유제, 민족, 의법, 첨단기술, 공정, 공업화 등의 단

어들도 새롭게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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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정치 46 지역 16 자산 9

민주 45 노동 16 경쟁 9

군중 40 역사 16 치국 9

간부 37 정부 16 법제 9

관리 36 과학 16 시대 9

통일 35 원칙 16 주장 9

사업 32 농촌 16 소질 9

교육 32 법률 16 협조 9

기초 32 시장경제 15 현대 9

현대화 29 취업 15 기관 8

기업 27 격려 14 부흥 8

창조 27 양안 14 배양 8

정책 27 마르크스 14 규률 8

대만 26 안정 13 학습 8

이론 26 군대 13 재산 8

민족 26 보증 13 도덕 7

조직 26 존중 13 인식 7

수평 26 조국 13 기구 7

문제 25 사법 13 질량 7

의법 25 중화민족 13 창업 7

삼개대표 24 분위기 12 기층 7

시장 23 안전 12 경험 7

체계 23 능력 12 개발 7

관계 22 영역 12 연구 7

특색 22 전통 12 부패 7

실천 22 인재 12 교류 7

감독 22 개방 12 공산당 7

정신 21 생산력 12 모순 7

건립 21 개선 12 농민 7

집정 21 국방 11 참여 7

서비스 21 공업화 11 해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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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과학기술 21 계단 11 군사 7

방침 21 창조 11 서부 7

단결 21 분배 11 비공유제 6

이익 21 규범 11 국민경제 6

선진 20 직능 11 중앙 6

2002년 당대표대회보고 목표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

면, 성과분석과 마찬가지로 발전, 사회주의, 건설, 인민 등의 중심부에 위

치하고 있다. 주변어를 보면, 국가, 문화, 현대화, 대중, 경제 등이 있다. 

사회주의는 중국, 촉진, 사상, 인민, 견지 등과 결합되어 있으며, 개혁은 

사회, 체제, 사회주의, 실현, 견지 등과 결합되어 있다. 개혁은 비교적 실

행과 관련된 가치어 또는 사회주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3-12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제16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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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6 실천 5 삼개대표 3

건설 15 사회 5 곤란 3

과학 15 소강 4 국가 3

중국 14 문제 4 성취 3

발전관 13 창신 4 인민 3

특색 10 지도 4 당조직 3

사회주의 10 등소평 3 개창 2

사상 9 노선 3 개방 2

이론 7 전진 3 기초 2

마르크스 5 개혁 3 기층 2

표 3-13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제18차 당대표대회보고 성과평가

2) 제18차 공산당당대표대회 보고 분석결과(2012년)

가) 성과평가

2012년 성과평가에서는 거시경제, 경제 발전, 종합적 경제사회발전과 

새로운 활력과 동력 주입, 민생위주의 사회건설, 개혁개방의 적극추진 등

과 관련된 가치어가 많다. 또 재정, 보조금 등 금융위기에 있어 중국 정부

의 정책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림 3-13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제18차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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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발전 172 의법 16 동지 9

건설 125 개방 16 조국 9

사회주의 123 양안 15 청년 9

중국 95 군대 15 안정 9

인민 88 방침 15 노동 9

사회 81 사상 15 법률 9

제도 69 감독 15 형식 8

특색 67 정책 14 절약 8

문화 62 원칙 14 법치 8

표 3-14  핵심 가치어의 빈도수 분석-제18차 당대표대회 목표

2012년 당대표대회 성과평가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

면, 국가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축은 사회주의, 

발전, 과학, 발전관 등 후진타오의 정책노선과 관련되어 있었다. 민주국

가, 당면한 국가문제(엄준)와 관련되어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당면한 국

가문제로 양극화, 기층당조직의 취약, 부패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나) 목표 

2012년 당대표대회에서 향후 5년의 목표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길, 전

면적인 소강사회 실현, 경제발전 방식의 전화, 정치체제개혁, 문화강국건

설, 민생문제 해결, 생태환경 개선, 국방현대화, 일국양제, 대외정책에 있

어 평화발전, 당건설의 과학화와 관련된 가치어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향

후 5년의 목표에서 보면 대부분 기존의 정책의 연계선상에 있었으며, 다

만 문화강국, 민생문제, 생태환경이 새롭게 떠오르는 주목할 만한 가치어

들이었다. 비록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 않고 있으나, 공개, 공정 등 투명성

과 관련된 가치어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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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개혁 55 역량 14 시대 8

국가 52 시장 14 개창 8

경제 52 도농 14 자연 8

체계 51 군사 14 구조 8

민주 50 국방 13 농민 8

정치 48 인재 13 농촌 8

체제 40 당원 13 도덕 7

교육 34 이익 13 주민 7

창신 32 창조 13 홍콩 7

서비스 30 력사 13 목표 7

군중 29 수평 13 질량 7

평화 28 분배 13 위생 7

기제 27 영역 13 의식 7

생태 26 조직 13 평등 7

관리 26 취업 13 강국 7

안전 25 참여 13 마카오 7

현대화 24 구조조정 12 민생 7

간부 23 권력 12 의료 6

과학 22 동포 12 행정 6

전략 22 정신 12 중화 6

영도 21 지역 12 중앙 6

사업 21 중화민족 12 신념 6

통일 20 수입 11 신형 6

화해 20 의사결정 11 과학기술 6

민족 19 정보화 11 노선 6

단결 18 협조 11 소질 6

자원 18 소강 10 공개 6

합작 18 현대 10 사무 6

문제 18 건강 10 혁명 6

이론 18 농업 10 성과 6

협상 18 방향 10 성공 6

배경 18 공평 10 부흥 6

문명 17 결합 10 공산당 6

정부 16 임무 10 배양 6

기층 16 집정 10 승리 6

공공 16 견고 9 공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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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핵심 가치어 간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제18차 목표)

2012년 당대표대회보고 목표의 핵심 가치어 간 공출현 네트워크를 보

면, 발전,건설, 사회주의, 사회, 인민 등 전통적 가치어들이 핵심에 있었

다. 주변부의 가치어들은 실제 이들은 추진하는 단어들이 제고, 추진, 실

현, 증가, 유지 등이 눈에 띄었다. 이를 통해 보면 중국의 향후 목표는 기

존의 정책방향과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중국

의 위험요인은 기존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위험요인 추출

시진핑 시대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첫째, 중국의 환경

분석에서 사회, 기술, 경제, 생태․환경정치, 정치분야의 핵심동인을 파악

하면서 나타난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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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에서 가장 문제는 노령화다. 중국의 경제발전 보다 인구노령

화가 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경제가 노령인구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증가는 향후 중국의 복지 및 의료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

의 가치와 행태 변화는 향후 중국 수출주도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이다. 그리고 지역격차․도농격차․민족격차 등이 중요 문제다. 그중에

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도농격차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이다. 정치, 경제위가 발생 시 

신속한 정보유통로로 활용될 것이며, 중국을 변화시키는 기술 요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은 경제규모와 경제효율이 비대칭적 구조의 

해결이다. 즉 어떻게 일인당 GDP를 경제규모에 맞는 지위로 향상 시키냐

는 중국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생태환경에서는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환경오염 문제

다. 현재 환경오염 악화 추세로 나타나며 육지에서 근해로 지표에서 지하

로 확장되고 단순 오염에서 복합오염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향후 통치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또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대

중적 시위와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패권적 영토확대 

야욕이 주변국과의 마찰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중국 내부 정치에 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대표대회 및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찾아낸 중국 사회발전의 위

험 요인은 대내․대외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대내측면에서는 신

용대출의 과다, 국제수지 불균형, 경제 구조적 문제, 투자와 소비의 부정

합성, 제조업 편중, 환경문제, 창조성 결여, 농업기초 취약, 농민 소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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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격차, 물가상승, 통화팽창, 식품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수입격차, 식품안전, 생산물 안전, 사회치안 등이 

있었다. 

대외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식량가격 상승, 에너지 위기, 

무역보호주의 등의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정부 약점요인으

로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취약, 비효율성, 공무원의식, 권력남용, 형식

주의, 관료주의, 부패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문

제와 정부개혁이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와 사회발전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정치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

어 이들 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 분야의 

내용은 당대표대회 내용을 분석하거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추

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중국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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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요인 위험요인 추세상승/하강

정치

공산당 파벌갈등 상승

중미관계 악화 상승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상승

제2천안문사건(민주화요구) 상승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하강

지방재정 파산 상승

경제

경제성장률 7% 이하 가능성 상승

에너지 해외의존도 하강

부동산 가격 버블 하강

노사관계 악화(임금, 처우) 상승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하강

선도 기업들 간의 담합(진입장벽) 상승

사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상승

실업문제 상승

식량가격 상승

배타적 민족주의(반외국인정서) 상승

지역, 계층 간 격차 상승

기술

중국독자기술 표준 상승

원전 사고 상승

환경오염문제 하강

표 3-15  시진핑 시대 중국의 위험요인

선행연구에서는 지도부 변화 및 성향, 당내 민주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경제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위안화 절상 등과 같은 경제개

혁, 호구제 폐지 등 제도개혁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

히 포스트 후진타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강도, 소득 향상에 따른 민주

화 요구 증가 등은 중국 미래의 Key로 보고 있다(이장규외, 2009).

이들 단어들을 분야별로 유형화하였고, 이들 바탕으로 중국전문가 인

터뷰와 미래전문가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진핑 시대 중

국의 위험요인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하였다.  



1. 중국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른 대응방식 변화

2. 시진핑시대 예상 시나리오

3.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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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른 대응방식 변화

이상에서 중국의 위험요인이면서 우리에게 미칠 핵심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면서 중국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한 것은 중국에 대한 가치 인식이 한중간의 가장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중국에 대한 가치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응방식도 변화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

중국의 30년 화려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낸 주역은 공대생출신이었다. 

후진타오 집권 1․2기를 이끈 중국의 최고지도자 9명중 7명이 공대 출신

이다. 일반적으로 후기산업사회 국가들과 과거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

서 테크노크라시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테크노크라시의 

성공적 공직진출의 예로 중국을 들고 있다. 최고책임자인 후진타오를 비

롯해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인력 모두가 테크노크라시들이다. 이 테크노

크라시들은 1990년대부터 중국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시진핑 시대에는 이러한 테크노크라시들이 물러나고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에 전공도 법학이나 경제학 전공자들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을 이끌어 갈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중 이공계통이 20%에 불과

하고 대신 상경계열의 출신자가 36%, 법정계열 24%로 이들이 60%를 차

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고지도자들인 정치국상무위원 중에는 위정성 한

명만이 공대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제학, 관리학, 정치학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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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이 점유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법정계열과 상경계열 출신자들이 약진이 돋보이고 있

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60년 이후 출생자가 118명, 50년대 276명, 40년대

생이 8명이다. 60년대생의 대학졸업 후 평균 근무기간은 21.3년이다. 이

번에 새로이 성급지도자가 된 402명중 박사출신이 많다. 박사출신이 100

명으로 전체 지도자의 1/4이다. 주요전공을 보면 경제학박사가 32명, 경

영학박사가 27명, 법학박사가 15명이다. 50세 이하의 75명의 성급 지도자

중 67명이 석사 혹은 박사학력이고 이중 석사가 40명, 박사가 27명이다. 

50세 이하 지도자들 가운데서 고학력이 특히 두드러진다. 또한 이번 성급

지도자중 이공계출신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공직에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의 채용 

공고에  나타난 인력비중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공계열이 33.9%, 법

정계열 24.6%, 어문계열 16.6%로의 순이다. 그러나 전공의 경우도 유사한 

계열끼리 합치게 되면(법정계열+상경계열, 어문계열+인문계열), 이공 

33.9%, 법상32.5%, 인문 31.6%로 계열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기능별

로 분석해 보면 이들 전공이 진출한 부처는 더욱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법정상경계열로 향후 중국 정부에

서 테크로크라시들이 줄어들고 이들 인력이 그들이 지위를 대체할 것으

로 예상한다(이재호, 2005).

특히 이들은 합리성, 합법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위험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

라서 더 이상 외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의 정책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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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위원 지방성급 고위관료 신규채용공무원

인문 4명 인문 * 인문 31.6%

상경 9명 경제학 32명 법정∙상경 32.5%

법정 6명 경영학 27명 이공 33.9%

이공 및 기타 6명 법학 15명 기타 2.1%

표 4-1  중국 관료의 전공 

*지방성급 고위관료의 인문계열은 분석하지 못함.

*정치국 상무위원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분석함.

나.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1) 저임금

그동안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의 블랙홀이

라는 별칭을 얻었다. 값싼 노동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으

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노동자 평균임금은 평균 

16%씩 성장하고 있어 저임금을 찾아 중국에 공장을 설립한 투자자들은 

이미 동남아 등지로 옮기고 있다.

노동력은 80년대 중반까지 5.4%기여를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

져 2000년 이후에는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후 

자본이 중국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78-2007년까지 매년 경제성장에 대한 공은 6.3%이며, 공헌률은 64%에 

이르고 있다(이선동․하건무, 2011:14).

2)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무역대국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전세계 무역액 

중 수출은 10.4%, 수입액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 3년 연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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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980 1990 2000 2008 2009 2010

인구 1(22.3) 1(22.1) 1(21.5) 1(20.8) 1(19.8) 1(19.7) 1(19.6)

GDP 1(1.8 1(1.7) 1(1.6) 1(3.7) 1(7.4) 1(8.6) 1(9.3)

무역액 29(0.8) 26(0.9) 15(1.7) 8(3.6) 3(7.9) 2(8.8) 2(9.7)

수출액 30(0.8) 28(0.9) 14(1.8) 7(3.9) 2(8.9) 1(9.6) 1(10.4)

수입액 27(0.8) 22(1.0) 17(1.5) 9(3.4) 3(6.9) 2(7.9) 2(9.1)

FDI 60(0.1) 12(1.7) 9(2.9) 3(6.1) 2(8.5) 2

외환보유액 38 37 7 2(8.6) 1(26.5) 1(29.4) 1(30.8)

표 4-2  중국 주요지표의 세계 순위 및 비중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12). ｢中國國家統計年鉴｣,(www.stats.gov.cn).

그림 4-1  중국의 GDP규모와 연평균 성장률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12. ｢中國國家統計年鉴｣,(www.stats.gov.cn).

출은 세계1위 수입은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이후 GDP는 연간 10%이상의 고도성장

을 유지했으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도 9%이상을 성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2010년 688억달러이며, 2012년 6월 기준

으로 외환 보유고는 3조 24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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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월평균임금(원) 729.2 1169.4 1313.1 1497.2 1740.3 2016

인상률 0.60 0.12 0.14 0.16 0.16 

표 4-3  중국의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12. ｢中國國家統計年鉴｣,(www.stats.gov.cn).

의 주식시장의 상관률을 보면 0.98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단순히 세계제조업 공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으

로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질적 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세계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

처럼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가이다. 비록 세계 경제가 후퇴하고 있으나 

인프라투자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속할 것이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고 12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8%이상의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예측에 의하면, 2000-2020년까지는 연평균 

7.1%; 2020년-2050까지 중국경제는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中國現代化報告, 2008).

다.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1) 외형중심의 팽창에서 내부중심의 팽창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소비시장 역시 다원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산공장이라는 이미지의 중국이 무역대국과 세

계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 컴퓨터 등 

하이테크상품과 자동차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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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 내수소비시장 규모 및 성장률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2. ｢中國國家統計年鉴｣, (www.stats.gov.cn).

도시주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구매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미 소

비시장은 연평균 16.1%씩 성장하고 있다.

내수소비가 중국의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시장의 확대는 주민의 소비욕구확대와 관련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집권 

이후 내수소비시장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삼았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2년 92.4%에서 

2011년 104.1%로 높아졌다.

2) 고급소비 증가와 내수소비구조 변화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내수 소비구조 역시 바뀌고 있다. 

생존형 소비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가전, 자동차 등의 고소비 시장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수입의 증가와 정부의 보조금 혜택 등으로 농

촌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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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국의 연구개발비 지출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2. ｢中國國家統計年鉴｣, (www.stats.gov.cn).

이는 엥겔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도시민은 

36.3%로 농촌은 40.4%로 줄어들었다. 실제 도시인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8.6대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관광객도 2011년 26억 명에 이르고 있다.

라.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

1) 시장-기술 교환전략에서 국산화전략

1990년대 중국이 채용했던, '산업용 과학기술지식을 시장거래를 통해 

획득 하겠다'는 이른바 '시장-기술 교환전략'은 현재에 이르러 심각한 반

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닫혀 있던 중국시장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는 대

가로 외국기업의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시장-기술 교환전략은 결국 외국

에게 시장만 내어주고 기술은 여전히 중국 내에 설립된 외자기업의 수중

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21세기 들어 중국 내에서 설득

력을 얻고 있다(은종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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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와 같은 정책과 시행착오 및 반성의 맥락 위에서, 현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단순한 '비교우위'의 관점

을 넘어, 전략적 관점에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형 항공기 개

발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고, 산업용 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중 우주선, 달탐사, 슈퍼컴퓨터, 심해잠수, 양자통신, 자

기부상열차 등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 표준화 전략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 산업에서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첨단 산업보다는 기계 등 중간기술 산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통신망에서 이미 세계 

표준기술로 중국 표준을 만들어 자국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중국표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및 흡수능력 향상, 

정부의 정책에 의해 외자기업으로부터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부주도형 단계에서 정부조달 등을 통한 자

국기업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통해 보호주의적 자국 산업 육성책 실

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 경기의 위축으로 북미와 유럽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해외 유학 및 체재경험이 있는 과학기술자의 중국 

유입 양적 확대 추세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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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진핑시대 예상 시나리오

가. 시진핑시대를 가늠할 두 가지 핵심변수: 경제성장 + 체제변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느 사회이건 심지어 단

순한 부족사회조차도 그들의 미래를 간단히 예측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

가 살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21세기의 현상들을 정확히 예측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과거의 여러 과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급속하게 일어나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 또한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다.

이렇듯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의 단선적인 세계(Future)가 아

닌, 다양한 가능성이 포함된 복수의 영역(Futures)으로 구성되게 한다. 이

러한 복수의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법이 바

로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이다. 시나리오의 목적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보다는 개연성 있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

시 말해, 시나리오는 미래예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

의 정책 결정자들의 시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시하고 올바른 전

략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미래는 수많은 변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그 모습도 다양할 것이

다. 시진핑 이후의 10년 후 중국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서도 다양

한 트렌드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미래의 변수들을 시

나리오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에

서는 미래의 변수들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불확실한 요소들을 배제

하고, 거시적이며 구조적인 미래의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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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는 중국의 미래를 견인할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환경변화의 요소들

로 글로벌 경제의 흐름,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의 양상, 과학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다.

향후 10년 간 중국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문제와 변수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시진핑 이후 중국의 10년 후 미래를 가

늠할 수 있는 핵심 동인경제성장의 지속여부, 사회전반에 구조적으로 내

재되어 있는 불균등의 문제 해결,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부패,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증가, IT기술의 발달 등이다.

특히,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해 오는 수억 명의 노동자들과 수천만 

명의 신규 대졸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8%대 경제성

장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륙과 해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이

를 더욱 확대시키는 부패 문제 등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

하게 퍼져있는 불균등은 중국이 현재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도전이자 해결

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해결 여부는 곧 중국 공산당

의 체제 안정과 직결된다.

먼저 시나리오A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공산당이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당과 중앙

정부는 스스로의 내부 개혁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며 불평등을 완

화해 나간다. 또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며 인민들을 통제한다.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

민들의 욕구도 서서히 증가한다.

시나리오B는 중앙정부와 공산당이 경제위기와 국가재난 상황에 동시

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역량이 크게 약화됨을 가정한다. 당과 정부는 이러

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생존 자체도 위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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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전 세력들은 꾸준히 중앙권력과 공산당의 정당성을 잠식해 가면

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중앙정부와 공산당은 이러한 

도전세력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으며, 공산당 내부의 리더십도 분열

되기 시작한다. 공산당 1당 집단 지도체제의 존재여부가 커다란 시험대

에 올라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C는 위기 대응 등 공산당의 무능력에 대한 불만

과 당 간부들의 부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산당 내 민주화가 이루

어짐을 가정하다. 공산당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 개방과 참여에 대한 

거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당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수용

하기 시작하며, 보다 민주적인 절차들과 법률이 제정된다. 중국 인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받아

드린다.

나. 유형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A: 강력한 중앙정부와 공산당

지난 10년 동안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연간 8~9%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중국식 글로벌 스텐다드의 발전과 

확산이다. 중국정부는 중국식 글로벌 스텐다드 확산을 위해 국영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추진하였으며,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급속히 그 영역을 넓혀갔다. 중국의 

세력 확장은 기존의 글로벌 다국적 회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는 세계경제의 패권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이자율을 조정과 화폐정책을 통해 투자와 수출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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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던 경제정책에서 늘어나는 국내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한 내수중심

의 경제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1990년대와 2000년대와 같은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지만, 인민

들은 공산당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완만하지만 불평등도 일정부분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통해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당과 중앙정부의 중국 내륙지역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은 그 지역 주

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으며 해안 지역의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

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들 간의 긴장과 위화감

을 줄일 수 있었다.

2020년에도 “중국의 현대화”는 여전히 당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 아젠

다이다. 다만 10년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당과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자원고갈 심화 등 중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

업과 3차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화학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권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이면서 견고한 경제성장 유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 혜택을 분배하며 그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당과 중앙

정부가 공고한 권력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속적인 경제성

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공산당과 정부 스스로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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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산당의 지

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개

혁들을 시도하였다.

먼저, 당과 중앙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내부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공산당이 주석에게 제출한 부패 척결을 위한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당은 어떤 형태의 부정과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과 당 간부에 대해서는 지휘고하

를 막론하고 엄격히 처벌하였다. 결국, 당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보호

막은 공산당의 성공적인 반부패 척결의 성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산당은 부패 적발과 부패사

범들에 대한 단죄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IT기술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해 오고 있다. IT기술의 활용은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비

효율성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산당은 모든 인민들에게 전자

신분증을 발급했으며, 정부도 전자정부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이

러한 것들은 정부 보고 체계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으

로 이끌었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정부 관료와 인민들 간의 접촉을 향상시

켰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도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

로 뇌물과 그 외 여러 형태의 부정과 부패를 숨기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히, 전국적인 전자신분증 제도의 도입은 기획과 행정전달체계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면서 광대한 중국인구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또한 전자신분증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인구구

조 변화의 경향을 추적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절하

고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당내에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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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훈련된 인구 전문가가 당내 고위직을 맡으면서 고령화 등에 대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IT기술은 당의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인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과 모바일을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비디오 감시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체계로 유명하다.

시민단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당의 가

치와 부합되거나 국가 역량을 향상 시키는 방향에 적합할 때만 허용이 되

고 있다. 공산당은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 확산을 유지하기 위해 하향식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자연재난, 식품안전 스캔들, 

부패의 적발 등의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 질 

때 까지 몇 주 동안 침묵을 지킨다. 다만 공산당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대중들이 분노를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단기간 열어줌으로써 여론을 조

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민들로 하여금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

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부 대중들만이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간신히 알아챌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의 대중들을 안심시키고 중앙정부와 공

산당의 정치적 공고성을 향상시켰다. 비록 전통적인 야당은 존재하지 않

지만 중국 공산당은 마치 중국이 다당제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러나 공산당에 의한 모든 미디어 출구에 대한 지속적인 검열과 인터넷 활

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당과 인민들 간의 긴장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대만, 기업가 계층 등으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불

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시나리오 B: 녹아내리는 거대한 빙산



176❙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시진핑 집권 후 10년 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

단으로부터 점증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공산당 자체

의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기

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2013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

를 밑돌았으며, 2017년 후반부터 급격한 경기하강을 맞이하였다.

경제성장의 하락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대외

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대외 수

출이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극에 달한 비효율성, 방만한 경

영과 무모한 투자로 인해 금융권을 포함한 국영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

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등 심각한 기

상이변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생산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리고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은 수백만의 환경난민을 양산했으며,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이주하는 난민들과 기존 거주 주민들 간의 심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문제는 주요 국가재난과 위기상황에 당과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실패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 관료들과 당 간부들의 부패 스캔들은 계속해서 이어

졌으며, 이들은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

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단죄 실패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으며, 만연된 부패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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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다.

경기하강으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억의 

중국인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특히, 

도시로 이주해 온 수천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공산

당은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시정부

들 또한 일거리를 찾아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올라온 농민들에게 최소한

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당은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며, 그동안 누려왔던 절대적인 권력이 흔들리게 된다. 정부와 

당에 대한 불만은 제일 먼저 급속히 고령화되고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

고 있는 은퇴자들과 심각한 성불균형으로인해 신붓감을 찾을 수 없는 수

백만의 미혼 남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의 중산층도 이러한 

불만 세력에 동조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성장한 도시의 중산층이 당과 

정부의 불만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의 중산층은 이전의 중

국인들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서로간의 연대가 가능한 

집단이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중산층의 숫자는 이

전 보다 훨씬 더 늘어났으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한 생각을 가

지는 사람들끼리의 연계도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연계된 네티

즌들은 정부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기 시작했다. 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온라인상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의 전국적인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 시위는 더욱 빈번해지

고 과격해 졌다. 중앙권력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이러한 시위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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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한 진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에 의한 유혈 진압은 중앙권력에 대한 또 다른 가공

할만한 도전세력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도전 세력들로

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지방 지도자들과 국제적으

로 독자적인 전략세력을 구축한 독립적 기업가들과 무역 그룹들이다. 여

기에 더해 대만 독립의 옹호론자들과 신장과 티뱃의 분리를 옹호하는 분

리론자들도 가세하였다. 이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 중앙당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국에 걸쳐 산발적인 시위와 세력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반기

를 들고 있다.

점증하는 도전 세력들은 꾸준히 중앙권력과 공산당의 정당성을 잠식

해 가면서 일부 세력은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와 공산당은 이러한 도전세력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으며, 

공산당 내부의 리더십도 분열되기 시작했다. 공산당 1당 집단 지도체제

의 존재여부가 커다란 시험대에 올라있다.

3) 시나리오C: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지난 10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의 강화로 인해 연 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정체되었다. 이러한 수치

는 도시로 몰려드는 수억 명의의 농촌 인구와 새롭게 졸업하는 수백만 명

의 대학 졸업 구직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7%

대의 성장을 밑도는 수치이다.

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지난 30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환경오

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염된 식수 공급, 사막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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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린 경작지, 개선되지 않는 대기오염 등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환경오

염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아 사망

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례

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약 3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새

로운 고용과 환경오염으로 훼손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환경으로 오염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집과 고

향을 떠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오염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

상들이 2015년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통제되지 않는 정부 관리들과 당 간부들의 부패

와 부정은 경제적·사회적 불합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비효율로 악명 높은 공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 6000억 달러의 예산을 소

모했으나, 내재화된 부패로 인해 효과는 미미했으며 경영 상태는 더욱 악

화되어가고 있다. 만연된 부정과 부패,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국민들로 하

여금 당과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글로벌 경제 하강, 환경오염과 자연재난의 급증, 고질적인 부패구

조로 인한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복합적인 연계는 중국의 사회

적 화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당의 무능력에 대한 불만과 공산당 엘리트들의 부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상된 생활수준과 부의 축적만으로는 인민들

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공산당 1당 지배체제의 합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

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누적된 불만들은 대규모의 거리 시위로 이어졌으

며, 그 규모나 회수에 있어서 인민해방군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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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있다. 시위의 핵심은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아젠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요구이다. 일부 시위대들은 조직적인 

연계를 통해 그 세력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절강성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 정부와 당의 졸렬한 대응은 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다. 

중앙정부와 당에 대한 불만은 도시의 중산층 계급과 상업화된 전문 언론

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가열화 되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공산당은 스스로

의 존립을 위해서 개방과 참여에 대한 거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로 결정하였다. 공산당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결정자들을 넘어 새로운 수준의 정치적 책임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

과적으로 중앙정부와 당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

며, 보다 민주적인 절차들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일 먼저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정치적인 시민단체의 형성

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화로 인해 인민 대중들은 

스스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시민사회에 참여하

는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20년 현재 약 350만 명의 시민

들이 각종 NGO 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 백 만 명에 달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당과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소수자 권익,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환경문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들

의 의견과 견해들이 보다 더 많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

중의 목소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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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진핑시대 중국 시나리오

이러한 과정에서 당은 보다 더 개방되고 투명하게 되었으며, 대중의 

의견은 당의 공식적 정책들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산당 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핵심 인사들 또한 그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이러

한 트렌드에 편승하기 시작했다. 이들 소장파 당 간부들은 당을 개방하여 

새로운 사고와 당의 정책결정 과정을 자유화 시켰다. 당-정 체제 안에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의 

정치 지형에서 강력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산당은 그들이 권위적인 

통치에 대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지방

에서는 간헐적인 비판과 소요가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공산당은 그들 반

대 세력의 비판 또한 수용하였다.

중국의 인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중국식 민주주의

라고 생각하며 받아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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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경제의 미래는 아직 불안한 상태로 민간의 불만 증대와 공산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밀고 당기는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대규모 시위, 노사관계 악화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정부패, 소득격차, 에너지ㆍ환경문제 등으로 민간의 불만도가 고

조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인권의식이 고양되어 노

사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산당의 통제력유지로 인해 파국

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민주화 및 격차 해소에 대한 민간의 요구

와 불만은 점진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중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제2의 천안문사태, 노사갈등 폭발 등은 조기에 봉합될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재되어 있던 불안이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민주화의 욕구가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산당이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내부 

불만 완화용 정도에 그치는 표면적 정책이라면 주의 깊은 주시가 요구된다.

2020년 이후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

난 1998년 이후 중국경제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제성장 목표

=8%’의 달성 외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내외적 당면과제를 어

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대내적 과제는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Extensive Growth)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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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친환경적 자원ㆍ에너지 효율형의 질적 성장(Intensive Growth) 방

식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이번 18차 당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는 공산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이 중국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공산당업무보고, 2012). 즉, 현재의 생산요소 확대에 따른 고투입-고생산 

내지는 한계생산체감에 따른 고투입-저생산의 저효율 생산구조에서 벗어

나 기술혁신을 통한 저투입-고생산의 효율적 생산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외적 과제는 외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유럽

의 경제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글로

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지역블록화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경제의 침체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등에 따른 무역마찰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중국의 나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예상되어 진다(이장규 외, 2009).

시진핑시대 정부의 대응전략은 경제 부분만을 예측하기보다는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중국의 특징상 정치 

성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정부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환경을 시나리

오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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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치열한 노선투쟁

중국모델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이 실험 중에 있다. 현재 

대표적인 모델이 차세대 지도자 중의 한명인 왕양의 광둥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실각한 보시라이의 충칭모델이다.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영효율을 이룬다는 충칭모

델과 국유기업의 독점을 줄이고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에 무

게를 둔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광둥모델이 그동안 중국 정부 내에서 치열

한 경쟁을 벌였다.

일부에서는 급진적 마오주의의 대표모델인 충칭모델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지도부내에서 문화대혁명 같은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었는

데, 왕리쥔 사건을 계기로 보시라이를 비롯한 급진적 마오주의자들을 지

도부내에서 몰아내고자 하였다는 인식도 있다. 공교롭게도 한참 보시라

이 문제가 발생한 2012년 3월, 세계은행과 리커창 차세대 총리가 현재 주

임으로 있는 국무원 발전중심이 공동으로 발표한 ｢2030중국｣은 광둥모델

이 중국의 나갈 방향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광둥모델이 중국모델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

어 보인다. 10년에 한번씩 바뀌는 집권교체기에는 이념갈등과 정치불안

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체기에 갈등이 증폭되다가 

2-3년이 지난 정책이 안정되면서 내부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 정책이 추진되다가 집권교체기인 10년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이념갈등

이 다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역시 교체기에 발생하는 

이념갈등으로 집권자가 평화롭게 바뀌면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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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집권자들이 적기에 정권을 이양 받지 못한다면 중국 내부의 불안정

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둥모델처럼 시장 방향으로 나갈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FTA체결을 

통한 내륙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내륙진출에 있

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물류비 등 비용 증가, 시장판로와 경

쟁사 정보의 부재, 환률 변동의 위험노출, 거래처와의 유기적 업무가 어

렵다는 것이다(이재호, 2009). 특히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지

방정부의 규제를 분석하여 기업과 민간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로의 팽창-해양-주변국가와의 마찰

해양은 21세기 인류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주는 최대 자원의 근

원이다. 해저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 총량은 보수적으로 예상해도 

현재 알고 있는 화석 연료 총량의 2배에 달한다. 공해 자원을 둘러싼 쟁

탈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으며 해양과 심해 탐사 개발능력이 국가의 미

래 발전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되었지만 중국은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이 적고 기술력도 취약해 중국의 해양권익, 자원개발, 재해

방지 및 감소와 안전보장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지식을 기초로 하는 해양경제는 전세계 경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되고 있고 중국은 300만 평방 킬로미터의 관할해역과 65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해양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중국 해안선

은 18000킬로미터이며 해안지역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지역으로 연해지역의 성과 시에는 중국 인구의 40%가 집중되어 있고 

GDP의 60% 정도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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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영토 진출은 한국과 바다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어도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문제, 서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중국과의 갈

등, 중국 어선의 서해안 불법 침해처럼 지속적인 경계다툼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미 조어도 사건에서 보듯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이미 사용하

였다. 특히, 수급이 불안한 구리와 희토류 등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3월 이후 지속되

어온 구리의 수요초과 상태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에

도 지속될 전망이다.

비록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해제하였으나, 2011년부터 수출관

세를 인상하고 수출 쿼터를 전년 대비 30%이상 감축하는 등 자원통제 전

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한국 역시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3) 에그플레이션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반발 가능성

중국의 지속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량안보와 에너지다. 

최근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격의 상승은 중국의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1989년 천안문사건에서 보듯 시장경

제도입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과 부패문제가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상황

이 정권교체기와 연계되면서 2-3년 내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중국가정의 총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금융자산은 단지 5%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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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국곡물생산량과 곡물수입량
(단위: 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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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79쪽 참조.

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방도시보, 2012.9.8). 특히 경제가 예상

과 달리 경착륙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과 맞물려 

국민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에그플레이션은 우리의 가계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 중국인이 먹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가격인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수요증가는 한국의 식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인의 수요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물가를 적

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4) 지방정부 부실화와 금융권 부채 증가

중국은 2011년말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23%인 10.7조 위안으로 추정

되어 2011년중 지방정부 자체수입(9.1조위안)을 초과하고 있다. 2012년 

만기도래하는 부채규모(3.1조위안)가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판매수입규모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내 총부채

의 53%에 해당하는 부채(5.6조위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정부 부

채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011년 만기도래 예정이던 2.6조위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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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지방정부 채무가 재정사정 악화로 2012년(1.8조위안 → 3.1조위안) 

및 2013년(1.2조위안 → 2.5조위안)으로 만기가 연장되었다(한국은행, 2012:9).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

요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감소하면,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역

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으로 중국정부의 지방정부 중심의 인프

라 투자 진행이 어려워져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의 지방재원 부족은 당장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인

상은 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지방정부의 파산 등은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한국 경제에 직

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권역별․지역별 상

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시모니터링

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자료는 즉각적으로 중소기업과 민간 등 정보에 취

약한 분야에 적극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모니터링에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개별 부처와의 협의체를 공동

으로 구성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득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업무

보고, 공산당 업부보고에서 보듯 도농 소득격차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 난

제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소득 양극화는 지니계수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전에 지니계수는 1980년 0.23에서 2007년 0.48로 증

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을 때 그 국가는 심각한 소득분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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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국지니계수 변화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12). ｢中國國家統計年鉴｣, (www.stats.gov.cn).

균형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중국의 빈부격차가 얼마

나 심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실제 중국은 2007년 이후 공식적으로 자산

소득 증가 등을 이유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세계은행 등에서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0.55-0.60사이에 

있다고 추정할 뿐 정확한 지수는 발표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

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특징을 보면 기업, 정

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우

리 근로자들의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는 것처럼 

향후 기업은 중국근로자에게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조직을 확

장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국경제의 미래는 현재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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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중국 사업 전략을 중

기와 장기로 나누어 다시 검토하거나 주요 시나리오별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제대국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중국 교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렸

으나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국이 부품ㆍ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조립 가공하는 형태의 수직적 분업

의 유지전략은 점차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관계의 설정이 필

요하다(이장규외, 2009).

한ㆍ중 분업관계에서 우리는 수직적 분업형과 수평적 분업형을 동시

에 추구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기능에 특화하는 수직적 분업체제를 강화

하는 한편 한국 주도의 수평적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산업 내에서도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중간기술(Medium-end 

product) 및 고부가가치 제품(Highendproduct)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대국 중국에 대하여 새로운 한ㆍ중 경제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 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의 입지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중국변

수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나. 한국정부의 중국 위험관리전략

이상에서 시진핑시대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

보았다. 분야별 세부전략은 각 전문분야에서 파악해야 하면 본 보고서에

서는 정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략을 작성하였다. 모든 전략과제를 동시

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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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명

목표

(제1계층)
중국 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우선순위 선정

상위항목

(제2계층)

- 전략: 전략은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 조직구조: 정부조직내 중국 정책의 분화정도

- 운영방식: 운영방식은 수행과업을 전문화,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 역시 분

할하는 방식, 조직 내 활동들과 구성원들이 조정/통합되는 메카니즘

대안

(제3계층)

전략

-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컨트롤타워를 두고 중장기 정책

을 종합하고, 총괄조정하여 중국전략을 수립

-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개별 부처별로 중국정책에 관한 전략 수립

-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유사기능 또는 업무를 통합하여 중국정책에 관한 

전략 수립  

조직

구조

- 전문조직 신설: 중국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원회 신설

- 협의체 구성: 부처 간 중국 업무협조를 위한 담당관 조직을 두고 이들 간의 

업무 협의를 수행하는 협의체 구성

-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현재 개별 부처내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

운영

방식

- 중국종합연구소 건립: 개별 부처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 종합

연구소 건립

-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중국발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중국 위험 발생시 부처별 대응요령 관련 매뉴얼 작성 

- 분산화된 규정 정비: 중국 업무와 관련 한 부처내 또는 부처간 직제 등 중복

되는 업무를 정비 

표 4-4  계층의 정의

중요하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우선

순위를 파악해 보았다.

1) 계층 설정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제2계층에서는 전략, 조직구조, 운영방식을 제3계층 대안에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전문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중국종합연구

소 건립,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분산화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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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 대응전략 우선순위 계층도

정비로 구성하였다.

쌍대비교를 위해서 우선 각 계층별로 목표, 상위항목, 대안에 대한 정

의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제시한 각 계층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 계층도로 정리

할 수 있다. 

2) 설문의 구성

설문은 중국 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위

항목과  대안들을 쌍대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설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계층 및 소성들의 간략한 설명 및 응답 방식을 제시하였다.

설문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0명의 전문가를 브레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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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밍을 통해 직접 실시하였다. 일관성의 경우 AHP프로그램을 통해 비일

관성이 나타날 경우 토의를 통해 수치조성을 통해 일관성 지수를 향상 시

켰다. 이렇게 작성된 응답치를 최종적으로  Expert Choice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절차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

는 경우 응답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

율인 CR값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일고나성 비율이 0.1이

하일 경우 합리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0.2이하의 경우 허

용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을 0.1

로 설정하였다.

4) 분석 결과

가) 상위 계층 분석

상위계층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략이 0.6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직

구조 0.078, 제도안정성 0.287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중국 위험에 대한 전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전략은 대중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

국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라는 대외적 전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반

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집권 교체기에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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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상위계층 우선순위 선정

2013년 2-3월에 공식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시기에 중국의 변화상황 등

을 고려하여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학계 등이 모여 중국에 대

한 전략 수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나) 하위 요소(대안) 분석

(1) 전략우선순위 하위 요소 분석

전략우선순위는 중국의 위험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이 0.705,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0.211, 부처별 중장기 전략 수립 0.084로 나왔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시급한 것은 부처별 전략수립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계획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종합계획수립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면서 5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기에 대

통령당선자 시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

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계획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분야별 계획은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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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전략 우선순위 선정

안정적인 중국정책이 기획-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2) 조직구조

조직구조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부처내 중국조직 강화 0.659, 

협의체 구성 0.263, 전문조직 신설이 0.079로 나왔다. 중국 위험과 관련하

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부처내 중국조직 강화를 선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보면 중국 관련 조직이 신설되었다가 

하나의 단독조직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다시 타지역과 합

쳐지는 등 중국 관련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재 조

직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

단하고 있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중국관련 조직구조 문제였다. 이명

박정부 들어서면서 지식경제부에 중국과를 신설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동북아과로 전환하였다.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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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조직구조 우선순위 선정

요구된다. 중국처럼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계부처가 대단히 복잡하

여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특히 특정 국가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외교적,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어렵다.

따라서 현재 중국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내 조직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한중FTA처럼 다부처 협력이 필요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조직

구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3) 운영방식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0.544,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0.279, 분산화된 규정정비, 0.124, 종합연구소 건립 0.053의 선호를 

보였다. 실제 중국관련 종합연구소 설립에 대한 여론은 높았으나 현실적

으로 특정지역 연구소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중국 관

련 종합연구소 설립의 사전단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내 세계지역연

구본부를 설치하여 중국종합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 역시 논란만 남기

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기능을 이관하였다. 중국관련 연구자료가 가

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간사연구원이 되고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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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운영방식 우선순위 선정

중점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협력하는 시스템이 전문성과 협력성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의 트렌드 등을 보면 중국 위험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 또는 부처에

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처별, 기관별로 중국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 의견이

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처간, 기관별로 포럼이나 협의체를 운영하면

서 중국 위험을 서로 공유하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

해서는 부처별로 위험과 관련된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위험지수

를 만들어 위험 경계 또는 위험 발생 시 관계부처,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화된 위험 지수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

하는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대안 계층 분석 및 종합

전체대안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선호가 가

장 높았다. 다음으로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별 중장기 전략,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부처 내 중국조직 강화, 부처별 중장기 전략, 분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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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상위계층의 대안 우선순위 선정

규정 정비, 협의체 구성, 종합연구소 건립, 전문조직 신설의 우선순위를 

보였다.

상위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두었을 때 

대안에 대한 선호를 보면, 부처 내 중국조직 강화, 종합계획수립, 상시 예

방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중치를 두었을 때와 달리 종합계

획수립이 2순위, 상시 예방시스템은 3순위로 밀렸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에서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안에서 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조직

구조는 부처내 중국조직 강화, 운영방식은 상시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를 개별부처의 중국관련 조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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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중치 적용 전후 대안 우선순위 비교

링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평가

항목

가중치

(순위)
대안

속성별

가중치

(순위)

전체

가중치

(순위)

전략
.635

(1)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705(1) .448(1)

부처별 중장기 계획수립 .084(3) .053(5)

분야별 중장기 계획수립 .211(2) .134(3)

조직구조
.078

(2)

전문조직 신설 .079(3) .006(10)

협의체 구성 .263(2) .020(8)

부처내 중국 조직 강화 .659(1) .051(6)

운영방식
.287

(3)

중국종합연구소 설립 .0538(4) .015(9)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544(1) .156(2)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279(2) .080(4)

분산화된 규정정비 .124(3) .031(7)

표 4-6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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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중국발 위험요인과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경

제 및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자 수입국

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

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

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

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고 중국 시나리

오와 대응전략을 작성해 보았다.

선행연구, 전문가 인터뷰, 계량 분석들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보면 

정치분야에서는 공산당 파벌갈등, 중미관계 악화,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제2천안문사건(민주화요구),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지방재정 파산,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7% 이하 가능성, 에너지 해외의존도, 부동산 가

격 버블, 노사관계 악화(임금, 처우),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선도 기업들 

간의 담합(진입장벽), 사회분야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실업문

제, 식량가격, 배타적 민족주의(반외국인정서), 지역․계층 간 격차, 생태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독자기술 표준, 원전 사고, 환경오염문제 등이 우리

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면서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가치 잘

못된 가치인식이 한중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

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로, 세계공장 →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낮은 과학기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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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

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경제성

장모델에 대한 치열한 노선투쟁, 2) 외부로의 팽창-해양-주변국가와의 마

찰, 3)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4) 에그플레이션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반발 가능성, 5) 지방정부 부실화와 금융권 부채 증가, 6) 소득격차 

등이다.

끝으로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전문조직 신설, 협의

체 구성,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중국종합연구소 건립, 상시예방시

스템 구축,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분산화된 규정 정비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AHP방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모두 집권 교체기에 있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2013년 2-3월에 공식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시기에 중국의 변화상

황 등을 고려하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학계 등이 모여 중국

에 대한 전략 수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종합계획수립

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면서 5년의 중장기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공무원, 학계 전

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기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

다. 또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계획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현재 중국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내 조직들이 더욱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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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운영에 있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연

구와 관련해서 중국종합연구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 보다는 대

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간사연구원이 되고 분야별 중점연구기관을 지정하

여 협력하는 시스템이 전문성과 협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를 개별부처의 중국관련 조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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